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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ITU연구위원회의 운영·관리를 통하여 ITU-R 및 

ITU-T를 중심으로 한 대응체계 개편 사항 등 실질적인 연구반 이슈별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체계화한 개선사항을 정리하였다. 일반인 및 

표준화 활동 위원을 대상으로 ITU 회의 진행방법, 국제표준화 절차, 기고서 

작성방법, 한국의 표준화 성공사례 및 협상 스킬 등의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한국ITU연구위원회의 운영규정은 금년도 

운영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올해는 3~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전파통신(ITU-R) 및 전기통신

표준화(ITU-T) 섹터별 총회가 개최되어 20여개의 연구반 활동에 관여하는 

결의사항, 2013~2016 회기동안의 연구범위 및 의장단을 정비한 결과 등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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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n this report, through operation and management of Korea ITU 

committee improvements organized which could response excercise and 

timely by each issues of study groups which reorganization of response 

system centered by ITU-R and ITU-T are arranged. 

  ITU summit proceedings, procedure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contribution method of draft, success stories on standardization in Korea, 

and contents on expert instruc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for 

general people and standardization committee are included.

  Operation rules of Korea ITU committee was made revision document 

which necessary for improvements through operation in this year.

  Also, general meetings of ITU-R and ITU-T sector held every three to 

four year were held in this year, and Resolutions related to activities of 

twenties study groups, and ranged results of study ToR, chairmen and 

vice-chairmen during session in 2013 to 2016 were co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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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오늘날 세계는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민간 및 정부조직과 함께 

전략적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UN 산하 ITU의 효율

적 대응은 산업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롤모델(Role Model)이

되어 새로운 시장개발이 되곤 한다. 한국은‘99년부터 한국ITU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략적 접근을 시도해 왔으며, 단기간에 193개국의 회원국이 가입

되어 있는 ITU의 표준화 시장을 공략해 왔다. 국립전파연구소에서는 금

년도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응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일반인 및 활동위원을 대상으로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

ITU연구위원회의 연구위원은 산·학·연·관 400 여명이 표준화 전문가로 활동

하는 대규모 위원회이다. 활동위원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단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운영규정이 매우 중요하다. 금년도 운영을 통하여 개선

사항 등을 4가지로 구분하여 운영규정(안)에 반영시켰으며, 차기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13년 운영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금년도는 대규모 국제행사들이 많았던 해이다. ITU이사회를 포함하여 

ITU-R·T·D 분야별로 전파통신총회(RA),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 전

파규칙(RR)의 국제조약 등을 다루는 WRC, CPM,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을 다루는 세계전기통신회의(WCIT), 3개 섹터별 자문회의(RAG, TSAG, 

TDAG)등이 개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ITU연구위원회 운영에 관여하

는 총회성격의 RA-12 및 WTSA-12의 회의조직 구성 및 의장단, 연구반별 

작업방법 개정, 개별 연구반과 관련된 주요 이슈 결과, 연구반별 연구범위 

및 과제, 총회에서 승인된 표준, 연구반별 의장단 선임 결과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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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국ITU연구위원회 운영 및 관리

제1절 대응체계 개선

  한국ITU연구위원회는 1999년 설립된 이후 ITU 연구반 활동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현 ITU-R‧T‧D 3개 연구단 구조로 본원에서 운영‧관리

하였다. 위원회의 임무는 ITU 및 국제기구(지역기구 포함)의 활동 대응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이 있다.  본 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 의해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ITU연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한국 연구위원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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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한국 연구위원회 운영 및 관리

  금년도 운영위원회는 총 4회 개최되었으며, 주로 한국ITU연구위원회 운영 

예산 승인 및 대응구조 변경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존의 표준화 활동보고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권고비교 검토서등을 통폐합하여『표준화 활동보고서』로 

주요 발간물 등을 일원화 하였다. 지난 ‘11년 2월에 현 ITU-R 연구반구조는 민간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전파관리(SG1), 방송업무(SG6), 과학업무(SG7)에 외부 

연구반장 영입하였고, 간사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맡아 활동하도록 하였다. 

ITU-R에서는 WRC-12 이후 후속조치로 IMT용 추가 주파수 대역에 대해 

기존업무(위성, 방송, 과학 등)와의 공유연구를 담당하는 JTG 4567 이 구성되면서 

본 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활동전문가를 보완하여 대응 연구반을 별도로 

신설하여 대응하도록 하였다. ITU-T에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이용 

확산과 함께 국제 로밍 및 SNS 서비스 등이 다양한 언어·문자를 기반으로 

제공됨에 따라 국제적 문화교류 확대 및 ICT 글로벌 시장화와 산업촉진 

차원에서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언어 문자입력세트 표준화 필요하다는 명

목으로 문자판 표준(E.161) 개정 추진을 위한 특별반을 구성하였다. 한국ITU

연구위원회는 실질적인 연구반 이슈별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체계화 

하였다.

제2절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

1. ICT 국제표준화전문가 양성교육(1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1차 표준화 전문가 교육은 TTA 전문가 교육과 합동으로 

개최(‘12. 5. 17, TTA 대회의장)되어 신규위원 및 대학생 48명 등이 참가

하였다. 대부분 ITU를 잘 모르거나 막연하게 아는 내용을 단계별로 쉽게 

접근하여 ITU 회의 진행방법 및 국제표준화 절차 및 기고서 작성방법 소개 

등을 교육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가. ITU 표준화 활동 기초

  효율적 전기통신 서비스로 세계 국가 간 평화적 관계유지, 국제협력 및 

사회·경제적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UN 산하 전문기구의 하나인 국제

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는 193개 회원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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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활동 역량강화 및 성과제고에 관한 연구

660여 부문회원이 활동 중이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며, 기본법률

문서로 헌장(Constitution)과 협약(Convention)이 있다.

표 산하 의 연혁

우리나라는 년에 최초 활동을 개시하여 주파수 국제분배 위성궤

도 등록 및 국가 간 분쟁 조정 전기통신 전파통신 및 방송분야 기술의 표

준화 활동을 시작하였다 표준화의 기본은 해당 연구반의 연구 아이템별 연

구과제 에 따라 기술적인 표준화 문서인 권고

를 개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고서 및 핸드북 등이 함께 개발되어 국가에

서 쓸 수 있는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표준화 활동의 주요 결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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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권고 개발의 일반적 과정

  이러한 권고 개발의 과정 등은 평균적으로 2 년간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합의제를 기본으로 하는 ITU 특성상 짧게는 1년, 국가 간 이해관계가 

있는 표준은 3~4년 간 걸리는 표준도 있다.

차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 ’ 활동전문가 박주홍

발표자료 발췌

 나. ITU 표준화와 IPR

  표준화 활동을 하다보면, 특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며, 표준과 

특허의 상호작용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상업적, 과학적, 문학적 및 예술적 분야에 있어서의 지

식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법적인 권리를 일컫는다. 표준특허(Essential patents 

to standards )는 표준을 구현함에 있어 어느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해당 표준을 구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표준은 기술의 공유

화에 대한 첨단기술의 사회적 확산, 기술의 상용화 및 기술 확산을 위한 원

심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IPR은 기술의 사유화, 첨단기술 보호, 

인센티브, 기술 확산을 위한 구심력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ITU

에서 표준특허에 대한 이해를 거쳐 활동할 필요가 있다. ITU에서 IPR의 

범위는 특허 및 저작권이며,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RAND(REASONABLE and Non-Dscrimiatory)원칙에 따라 사용 허락을 협



14

국제협력 활동 역량강화 및 성과제고에 관한 연구

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ITU는 표준화 초기부터 조기 공개를 유도하고 

있으나 의무적으로 강제화 된 사항은 아니고, IPR 보유자가 사용허락을 거

절할 경우 권고(안) 채택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표준화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

차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 ’ 기초교육 강사 성주영

국립전파연구원 발표자료 발췌

2. ITU 국제표준 전문가 교육(2차)

  ITU-T TSB 라포쳐 및 에디터 정기 교육을 국내표준화 전문가 교육과 

연계하여 ‘12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개최하였다. 올해의 주 교육

내용은 ITU 표준화 협상 기술 및 추진사례, IITU-T 연구반 활동 시 라포쳐 

및 에디터 등의 단계별 표준화 전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표준화 전문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 중 국내에서 활동한 ITU-R 및 ITU-T 전문가의 

활동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본 보고서에 소개하고자 한다.

 가. ITU-R에서의 표준화(권고) 협상과 한국의 표준화 사례

  ITU-R(전파통신 부문)은 무선 주파수를 공평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파(무선)통신에 관한 표준(권고)을 연구하고 승인한다. 전파

통신부문에서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과 ”지역협정“을 통해 전파통신의 

간섭 없는 운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파규칙은 세계전파통신컨퍼런스(WRC)라고 하는 회의체에서 ITU에 

가입하고 있는 193 개국이 참여하여 만드는 국제조약이다. 이러한 RR은 

2,000쪽이 넘는 방대한 양을 총 4권으로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Volume 1 

에서는 전파 등의 용어, 업무(Serice)의 정의, 주파수, 분배표, 주파수 등록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Volume 2에서는 주파수 국제등록을 위한 특성 등 

각 종 부록(Appendix) 1~42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Volume 3에서는 전파

통신관련 결의(Resolution) 및 권고(Recommendations) 등이 수록되어 있다. 

결의 807에서 WRC-15의 Agenda Item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의 

808에서 차 차기 WRC-18에서 준비할 Agenda 등을 수록하고 있다. 

Volume 4에서는 참조 인용 권고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듯 전파규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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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라별 주파수 등을 

분배 및 할당하여 이를 준수 하고 있다. ITU-R의 활동은 전파통신총회(RA)

에서 제정한 결의 1(작업방법)에 따라 연구반(SG)의 작업방법은 결의 4(전

파통신 연구반의 구조)의 업무영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WP나 TG회의 

직후 개최된다. 이는 통상 3-4개 영구 작업반 등에 의해 의제 및 권고를 채

택하는 등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된다. ITU 활동은 만장일치의 원

칙으로 한 국가라도 표준화에 반대하면 중지할 수 있다. 표준화 활동을 할 

때, 국가대표(Member State)로 활동하다가 반대하는 다른 부문대표(Sector 

Member)에게 우위권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권한으로 SG에서 권고 

채택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표준화 활동에서 인적 네트워크(Discussion 

at Floor)은 정말 중요하다. 또한 상대국의 의장단 활동 여부에 따라 자국 

내에 표준화 활동에 미치는 사항 등도 관과 할 수 없는 사실이다. 표준화 

활동은 대한민국 대표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하는 사항임

을 명심해야 할 것 이다.  표준화 사례 중 "Colorimetry" 이슈가 있다. ‘97

년에 일본에서  HDTV와 호환되면서 더 넓은 색역(color space)방법을 제안

하여 SG6에서 권고 BT.1361로 승인하고 다수 권고에서 인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었다. 일본에서 자국 내 색역분석 방법을 ‘08년 11월에 개정안을 제출

하였으나 한국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본과 한국 간의 표준화 

경쟁이 시작되었다. 한국(삼성)이 색역확대를 위해 RGB 위치변경을 제안

(’09년 5월)하고, 일본(NHK)또한 RGB 기준점을 제안(‘09년 11월)하면서 새

로 정의하는 RGB의 상이성 등의 이슈 들이 합의에 이루지 못하였다. 두 나

라의 경쟁은 결국 특허 전쟁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었

다. 표준화의 우의에 따라 모니터 수출국인 한국이 일본에게 로열티를 지불

할 수도 있었던 사례로 소개 할 수 있다. 총 4년을 거쳐 만든 동 표준은 초

반 표준화 대응 및 의장단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지각할 수 있는 예

로 소개 된다.

  한국의 표준화 성장은 WRC를 거치면서 성장해 왔다.  현재 운용중인 동경 

116도에 6개의 추가적 방송 위성망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였고, 1979년 이래 

사용되었던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25%의 보호율에 불과하던 전파천문대역이 

한국이 보호를 요구했던 대역을 포함하여 약 70%의 보호대역을 확보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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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국 주도 기술의 국제표준화 예

있다. 또한 IMT-2000용 주파수 추가 분배대역 합의, HAPS의 IMT-2000 지

상기지국 대체수단으로 급부상, 위성망 조정절차 간소화 및 정지 위성과 비 

정지 위성 시스템의 공유 및 위성망 국제 등록 비용 부과 방안 협의, 해상 

멀티미디어 서비스 도입 결정 등을 WRC-2000, 터키 이스탄불에서 전파 주권 

확보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WRC-2003에서는 2605 ~ 2630 

MHz 대역을 위성 DMB 추가 주파수로 사용함에 있어 일본과 공동으로 사

용하기로 하면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였다. WRC에서는 주파수분배표 각

주의 간소화를 위해 각주의 삭제 및 각주로부터의 국가 이름 삭제를 권고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2.3 GHz 대 DAB를 위해 자국 이름 추가를 제안하

였다. 이때 우리나라가 휴대인터넷 주파수 보호를 위하여 주파수분배표의 

각주 5.393(2.3 GHz 대 DAB 관련)에 일본의 이름이 추가되는 것을 반대하여 

2.3 GHz 휴대인터넷 주파수 보호하였다. WRC-2007의 주요 성과는 우리나라의 

WiBro 주파수대역(2.3 ~ 2.4 GHz)를 포함한 4개 대역이 IMT(4G)대역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 역사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국내의 이동통신 기술이 세계

화를 이끈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 이는 금년도에 개최된 WRC-2012에서 한

국은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대처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 

분배를 채택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3년간의 연구를 통해 ‘15년에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를 분배할 예정이다. ITU의 활동은 광의적으로 전파주권이지만, 

국소적으로는 자국 내 선도 기술의 국제표준화 이다.

  통신은 3GPP, 3GPP2, TTA, TTC, ARIB, TIA, ETSI 등 표준 제정기관과의 

협력으로 표준 개발되고 있으며, ITM-2000(3G)은 ITU를 중심으로 범 세계적인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RA-2007(2007.10월)에서 WiBro가 3G 국제표준의 

하나로 반영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4G 경쟁에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교두보 확보하였다.

 IMT-Advanced(4G)는 표준 제정 기구 외 타 기관에게도 기회를 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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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과정을 개발하고, 기술 확정 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의 이동통신 표준화는 세계를 선도한 예로서 자부 할 수 있다.

차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 ’ 활동전문가 위규진

부의장 및 김경미 부의장 박사 발표자료 발췌

나. ITU-T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제 표준화 회의 참석 및 활동

  표준화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표준”과 “표준화”라는 말을 자주 사

용하게 된다. 표준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약속으로 타의 규범이 되는 

규칙, 규범 또는 기준 (광의의 사전적 의미)이며, 표준화는 표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현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는데 이르는 일련의 역동적

(力動的) 과정이다. 우리가 표준화를 하는데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표준화의 장점은 망 외부효과의 증진, 불확실성의 감소와 비용절감, 중복투

자 방지, 값싸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단점으로 제

품의 다양성 저해, 열등 표준에의 고착 가능성, 무임승차 속성, 기술혁신둔

화 및 첨단 기술채택 지연 등이 있다. 아래 그림처럼 이러한 표준화 과정의 

역동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접근해야 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 하나의 

표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그 표준을 사용하여 

확인하는 일련의 공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표준화 과정의 재조명



18

국제협력 활동 역량강화 및 성과제고에 관한 연구

  종전에는 표준의 분량이 적고 내용 파악이 용이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표준내용이 복잡하고 분량도 많아지고 있다. 그 원인은 기술의 발전 및 

복잡화, Globalization, 이용자 요구 다양화 등이며, 표준화 활동 형태 변화로 

표준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는 내용파악이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체가 

표준화 과정에서 얻어야 될 것은 표준화 자체만이 아니라 홍보효과, 기술발전 

방향, 시장 움직임 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제품의 Life Cycle 이 

길었으나, 오늘날은 기술의 발전 및 복잡화, 이용자 요구사항의 다양화로 

이러한 제품자체의 생명력이 짧아졌다. 과거에는 표준 정립 후에 표준에 따라 

구현하여도 상품성이 유지 되었으나, 현재에는 표준정립과 함께 제품이 

출시되어야 성공하는 구도로 변화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80%정도의 

표준이 진행되면 제품이 출시된다. 이러한 표준화 진행 성향에 따라 한국도 

표준화의 참가목적에 따른 History Taking 이 필요하다. 첫째, 전체회의 내용

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 전회 회의록, 주요결정사항 및 미결사항 등을 파악

하여 우리나라의 지난 회의 시 입장 및 방향등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회의관련 제반 규정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관심 있는 주요 이슈에 

관한 지난 기고서 등을 분석해 둘 필요가 있다.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해 관련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를 접촉하고 정보를 입수해 놓는 것이 목표하는 

표준화에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차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 활동전문가 박기식

리뷰그룹 부의장 박사 발표자료 발췌



19

제 장 한국 연구위원회 운영 및 관리

제3절 운영규정 개정(안)

  ITU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설립된 한국ITU연구위원회의 운영‧관리는 매년 

차기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규정 등을 개정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이 

집행하고 있다. 금년도 운영을 통하여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차기년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4가지 정도의 개선안을 반영하여 개정(안)에 포함시

켰다. 그 첫째가 신규 운영위원의 확대이다. 운영규정 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ITU의 산업계 활동을 유도

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다. 둘째는 한국ITU연구위원회의 홍보활동과 관련된 

제9조에 보도 자료 작성과 배포 시 위원장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신설하였다. 

셋째는 현재 표준화 활동 전문가의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고, 현실상 의미가 

없음으로 제8조 연구위원 임기 등을 재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별표 1 과 별표 2 및 별표 3 은 한국대표단 구성 절차, 기고업무 처리절차, 

회람문서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사항으로 운영규정에 포함시키는 것 보다 

ITU 편람 등 활동안내서에 포함시키는 정보 성향으로 삭제할 것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가. 한국ITU연구위원회 운영위원회

  동 운영규정 제4조에 산업체 참여를 독려를 위해 운영위원을 확대(15인→20인)

하고, 활동보고에 대한 보고서 발간의무를 강제화하였다. 현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하여 ITU-R/T/D의 연구단장, 방통위의 관련 정책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ITU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활동 중인 산업계의 영

향력 있는 인사영입이 시급하다. 제5조 3항의 경우 매년 위원회에서 활동결

과를 종합하여 ITU 국제표준화 활동보고서 및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는 사항에 

대해 발간의무를 강제조항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연구계획에 이를 포함 

시키도록 문구를 조정하였다. 

 나. 연구단의 구성 및 임무

  동 규정 제6조 1항에 연구단의 구성을 구체화 하여 연구단은 단장, 부단장 

및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연구단에 소속된 연구반장 및 해당전문가로 구성

하고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또한 3개 섹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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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장의 수행기관을 명시하였다. 이에 ITU-R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

원기획과장이 수행하는 문구를 수정하였다. 그동안 국립전파연구원이 방송

통신위원회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한국ITU연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 내부 처리절차와 혼용되는 문구를 운영규칙 

내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동규정 6조 3항에 있는 연구단장의 소관 임무

중의 예외 규정 이였던, ITU-R 관련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관련 과장

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또한, 주관청이 검토해야하

는 회람문서 승인 문구를 위원회에서 의견서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2-3년 전의 운영위원회는 해당 전문가 40여명이 운영· 관리하면서 20여개 

연구반의 운영계획 등 전반적인 표준화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까지 겸하

였다. 현재는 운영위원이 15인으로 축소되면서 예산 및 활동계획의 승인기

능만 부여되면서, 3개 연구단별로 소속 연구반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

다. 금년도 운영규정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다. 연구위원의 위촉 및 해촉

동 규정 제 조에 연구위원의 임기의 재위촉 조항 및 해촉 기준을 신설하

였다 아이러니하게 한국 연구위원회의 임기는 년으로 되어 있다 아마 

대부분 여년 이상 활동하신분과 이제 막 년의 임기를 채우신 분은 

현 규정대로 한다면 연구위원 임기 만료로 활동종료를 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문구를 재위촉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구체

화 하였다 해촉에 관한 문구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위원회의 활동이 곤란

하거나 부적합한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연구단장 또는 연구반장의 제안으

로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연

구반 운영 시 해당 반장들이 오해를 받기도 한다 신설한 사항은 활동 연

구위원의 탈퇴요청 시 활동 연구위원이 사전 통보 없이 연속 회 이상 연

구반 회의에 불참 시 기타 연구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다

 다. 홍보활동 및 기타사항

동 규정 제 조에 의하여 국가대표단은 참가 후 일 이내에 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위원들은 소속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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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활동에 대해 홍보할 성과에 대해서 한국 연구위원회를 거치지 않

고 각 소속 기관장의 이름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해 본 위원회를 운영 감독

하는 본원에서 관리하는데 문제 사항으로 지적된바 있다 하여 동 규정에 

제 조 항에 보도자료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 후 배포되어야 하는 것을 신

설하였다 제 조 항에도 위원회 자체행사에서 의무적으로 활동 실적으로 

발표하도록 문구를 조정하였다 또한 제 조 국가대표단 구성 제 조 국

가기고서 제 조 회람문서 에서 인용된 별표 업무처리절차도 은 

업무편람성격으로 일괄 삭제하여 향후 연구활동 안내서 에 반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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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 

“ITU”라 한다) 및 관련 국제기구 활동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에 설치하는 「한국ITU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ITU 및 관련 국제기구(지역기구 포함)의 

활동에 참여 및 대응

  2. ITU 및 관련 국제기구(지역기구 포함)에 대한 

주관청 활동의 지원

  3.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전파연구원

장으로 한다. 

  ② 연구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는 운영위원회,  ITU-R, ITU-T, 

ITU-D 연구단을 둔다.

  ④ 연구단에는 ITU Study Group 등에 대응

하는 연구반을 두며 필요시 별도의 특별 연

구반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의장, 연구단

장, 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송통신관련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부의장과 

간사는 의장이 지명한다.

  ③ 운영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연례 운영계획의 검토 및 조정

   2. 산하 조직 신설, 폐지, 임무 조정 등 조직 관리

   3. 각 연구단별 연구 활동에 관한 지도·점검

   4. 기타 위원회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의장, 연구단

장, 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송통신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매년 12

월 31일 이전까지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위원회 조직에 관한 사항

   2. 연구단별 활동 계획

표 한국 연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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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TU 중요 연구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4.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 임무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매년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ITU 

국제표준화 활동보고서 및 연차보고서를 발

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매년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ITU 

국제표준화 활동보고서 및 연차보고서를 발

간 한다.

제6조(연구단) ① 연구단은 단장, 부단장 및 간

사를 두되,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

다.

  

  ② ITU-R 연구단장은 전파자원기획과장, ITU-T 연

구단장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본부장, 

ITU-D 연구단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

개발협력그룹장으로 한다.

  ③ 연구단장은 소관 연구반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ITU-R 관련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관련 과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소관 연구반의 활동계획 조정 

   2. 위탁연구과제 조정

   3. 소관 연구반의 국가기고서 및 국가대표단 

조정

   4. ITU 회람문서 의견서 승인

   5. 기타 연구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검토 및 조정

제6조(연구단) ① 연구단은 단장, 부단장 및 간

사를 둘 수 있으며, 연구단에 소속된 연구

반장 및 해당전문가로 구성하고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② ITU-R 연구단장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

기획과장, ITU-T 연구단장은 한국정보통신기술

협회 표준화본부장, ITU-D 연구단장은 정보통신정

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그룹장으로 한다.

  ③ 연구단장은 소관 연구반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삭 제)

   1. 연구단 및 연구반의 활동계획 수립

   2. 위탁연구과제 조정

   3. 소관 연구반의 국가기고서 및 국가대표단 

조정

   4. ITU 회람문서 의견서 검토

   5. 기타 연구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검토 및 조정

제7조(연구반) ① 연구반은 반장, 부반장, 간사 및 

연구위원인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반장은 연구단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

고 부반장과 간사는 반장이 지명한다.

  ③ 연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ITU와 지역기구의 해당 분야 연구활동 동향 

파악 및 대응

   2. 주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

   3. 매년 연구반 활동 계획수립

   4. 필요 시 위탁연구과제 제안

   5. 국가기고서 작성 및 국가대표단 구성

   6. ITU 회람문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7.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

③ 연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ITU와 지역기구의 해당 분야 연구활동 동향 

파악 및 대응

   2. 주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

   3. 매년 연구반 활동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4. 필요 시 위탁연구과제 제안

   5. 국가기고서 초안 작성 및 국가대표단(안) 구성

   6. ITU 회람문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7.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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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위원 임기 등) ① 당연직을 제외한 

연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연구

위원에 대해서는 연구단장 또는 연구반장의 

제안으로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연구위원 임기 등) ① 당연직을 제외한 

연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 위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위원에 대해 연구

단장 또는 연구반장의 제안으로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1.  활동 연구위원의 탈퇴요청 시

   2. 활동 연구위원이 사전 통보 없이 연속 4회 

이상 연구반 회의에 불참 시

   3.  기타 연구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9조(국가대표단 구성) ① 연구반장은 별표1과 

같이 ITU회의 참가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방송

통신위원회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 국가대표단 구성안을 마련하여 

해당 연구단장의 확인 후 전파자원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대표단은 전파자원기획과장이 방송통

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다만, 

ITU-T 및 ITU-D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국가대표단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수석대

표를 지명할 수 있으며, 수석대표는 국가대표

단을 지휘·감독한다.

  ④ 대표단은 회의 참가 후 14일 이내에 ITU 

회의 참가결과 보고서를 해당 연구단장과 전

파자원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

회의 발표회 등을 통하여 활동내용 및 결과

를 발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국가대표단 구성 및 활동결과) ① 연구

반장은 ITU회의 참가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관련 부

서와 사전협의를 하여 국가대표단 구성안을 마

련하여 해당 연구단장의 확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국가대표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다만, ITU-T 및 ITU-D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대표단은 회의 참가 후 14일 이내에 ITU 

회의 참가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고, 위원회의 발표회 등을 통하여 발

표한다.

  ⑤ 보도자료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 후 배포되

어야 한다.

제10조(국가기고서) ① 연구반장은 별표2와 같이 

국가기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반장은 사전협의가 완료된 국가기고서

와 심의의견서를 ITU 제출 마감 14일 이전

에 연구단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ITU-R 부문은 방송통신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국가기고서) ① 연구반장은 국가기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국립전

파연구원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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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람문서) ① 연구단장은 별표3과 같이 

ITU 회람문서를 관련 연구반에 배포하고 검

토를 요청한다.

  ② 연구반장은 ITU 회람 문서에 대한 회신여

부를 포함한 검토의견서를 연구단장의 확인 

후, ITU 제출 마감일 7일 전까지 전파자원

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파자원기획과장은 ITU 회신이 필요한 사

항을 수행하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람문서) ① 연구단장은 ITU 회람문서

를 관련 연구반에 배포하고 검토를 요청한다.

  ② 연구반장은 ITU 회람 문서에 대한 회신여부

를 포함한 검토의견서를 연구단장의 확인 

후, ITU 제출 마감일 7일 전까지 위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행정업무) ①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ITU와의 행정업무는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

원기획과가 담당한다.

  ② 위원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업무지

원 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화본

부가 담당한다.

제13조(수당) 연구반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

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 등의 위원에게

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한국ITU연구위원회 운영규정은 2012

년 1월 6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3년 xx월 xx일부터 시행한다.

  (삭 제)

〔별표1〕

대표단 구성 업무 절차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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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국가 기고 업무 절차도

(삭 제)

〔별표3〕

회람문서 처리 절차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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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회의개요

  전파통신총회(RA-12)는 WRC와 더불어 3~4년마다 개최되는 ITU-R의 상

위 회의이다. 전파관리(SG1) 등 총 6개의 연구반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부

터 2012년 연구회기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ITU-R 차기 회기의 작업방법 

등 여러 연구결의 제․개정 및 신설을 하였다. 금년도 회의는‘12년 1월 16

일 부터 20일 까지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장(CICG)에서 개최되었으며, 

102개국 주관청 및 국제기구 등 477명이 참석하였다.

  RA-12 참석자 중 최고 연장자인 Dr.베어드(미국)가 개회를 선언하면서 개

최된 금년도 RA의 의장은 뉴질랜드의 Dr. A. Jamieson 이 수임하였다. 

RA-12 의장은 지난 2007-2012년 회기 연구기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다음 회기를 준비하는 금번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ITU 사무총장(Dr.

뚜레)도 RA-07 이후, 초고속 이동통신, 디지털 브로드캐스팅, 융합 관련

(E-learning, -Government)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여 300여건의 권고들을 제·개정하며 ICT 부문에 큰 기여하였

음을 강조하고 향후에도 전파통신 부문의 상호호환성 확보, 혁신적인 활동

으로 글로벌 ICT에 기여 할 것을 기대 하였다. RA-12 회의는 총 5개의 위

원회(Committee)로 나누었으며, 결의 결정, SG연구반 조직개편과 관련 

Com 4 및 Com 5 에 집중되어 활동하였다.

1. 회의조직 및 의장단

  o (Com 1 조정위원회) Committee의 의장·부의장으로 구성하여, RA-12 

회의진행 등 제반사항을 조정

  o (Com 2 예산조정) 조직과 참가자에 지공될 편의사항 등을 결정하고, 

회의 총지출에 대한 심사·승인하여 회의 총회(Plenary)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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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 위원회별 의장단 구성

  o (Com 3 편집위원회) 총회에서 승인된 결의 및 결정 문서를 편집

  o (Com 4 R-SGs 조직 및 작업계획) 연구반의 작업프로그램, 구조의 작

업범위(ToR), 과제(Question) 목록, ITU-R 결의(Resolution) 4, 5, 6, 8, 

11, 17, 22, 23, 25, 28, 37, 40, 47, 50, 53, 54, 55, 56 및 57의 제․개정 

작업 수행

  o (Com 5 R-SGs, RA 작업방법 및 결의채택) ITU의 헌장 및 협약에 따

라 전파통신총회와 각 SGs에 작업방법을 채택하고, 주관국의 기고문에 

따른 결의 ITU-R 1, 2, 6, 7, 9, 12, 15, 19, 33, 34, 35, 36, 38, 43, 45, 

48 and 52 제·개정 작업 수행

표 전파통신총회 의 회의구성

  o (의장단) 주관청 수석대표회의에서 제안된 각 위원회의 의장단을 전파

통신총회 의장이 발표하고 전체회의에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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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일정

표 일정별 회의체 구성

제2절 총회의 주요 논의사항

1. ITU-R 연구반 작업방법

  총회에서는 ITU-R 연구반 활동 작업방법 개선 등에 관련된 결의 1(RA, 

SG 및 RAG의 작업방법) 등 10여개의 결의를 개정하였다. Res.1(RA, SG 및 

RAG에 작업방법 개선)과 관련된 결의 Res.4(전파통신 연구반 구조) 및 

Res.45(AAP) 등의 개정․폐지에 따라 현행 화를 추진한 결의1의 경우 전파

통신 분야의 표준화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의이다. 표준화 활동의 

기본인 기고(Contribution)제출(Section 8.3)에 관하여 각 국가가 포지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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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도록 바로 웹에 등록하여 공개하고, 사무국의 재편집은 그 이후

에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이 수정되었다. 권고의 승인철차도 2단계 승인 절

차(Normal Process)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유럽제안을 받아들여 1단계 승인

절차인 동시채택승인절차(PSAA)를 기본으로 하였다. 회람을 통한 검토기간

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Section 10.3.3)되었으며, CEPT에서 제안한 권고

의 동시채택절차(AAP)는 전파통신 부분에서 그동안 사용한 예가 없고, 대

부분의 나라가 찬성하여 삭제되었다. ITU-R 문서배포에 관한 결의 19는 전

권위원회(PP-10)에서의 ITU 출판물의 온라인 무료이용에 대한 결정

(Decision 12)을 참조사항으로 포함하여 개정되었다. WRC 의제 연구에 대

한 CPM(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된 결의 2의 경우 미국의 제안을 반영하여 매번 

회원국 회람문서를 통해 안내하던 CPM보고서의 작성 방법을 상시 참조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WRC 준비 일환으로 규제/절차 관련 

문제를 검토하는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의 운영상 필요한 근거마련

을 위하여 결의 38을 개정하였다. 통상 SC는 CPM 회의에서 부여받은 규제

/절차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필요 시 산하 작업반(Working Party)을 설

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SC의 

역할 강화를 위해 미국은 CPM 회의에서 SC 의장 임명과 각 연구반에서 

마련한 WRC 의제별 조치방안을 최종 확정하도록 제안하였으나 대부분 반

대하였다. SC 의장 선임은 RA 소관이며, WRC 의제별 조치방안은 CPM 회

의에서 최종 결정될 사항이다.

2. CRS의 이용과 실행

  금번 회의에서 CRS(Cognitive Radio System; 인지무선통신시스템)의 활

성화를 위한 ITU-R 차원의 연구와 권고개발(표준화)의 근거 마련을 위한 사

항에 대해 러시아는 WRC-12에서 동일 의제가 논의될 예정임을 들어 

RA-12에서 본 결의를 추진하지 말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APT, CEPT, 

CITEL 등이 CRS의 도입 및 이용을 위한 연구는 규제(WRC 업무)를 전제로 

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러시아는 이동위성, 수동업무, 무선

측위 등 기존 업무(서비스)의 보호(간섭방지)를 위해 CRS의 연구범위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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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으나, CRS가 전파통신 분야의 일반 기술임을 지적함에 따라 CRS의 

적용 업무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되었다. 따라서, CRS를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 CRS의 적용에 따른 전파통신 서비스의 성능 등에 대한 

지속적 연구, 관련 연구보고서 및 권고개발 등을 포함하는 결의를 제정

하였다.

3. ENG 이용 및 주파수 조화 가능성 연구

  ENG (Electronic News Gathering, 전자뉴스수집)는 소형 전자 카메라 및 

마이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무선회선을 통해 보도실이나 휴대형 

녹화기로 전송(ITU-R 보고서 BT.2069)하는 것을 말한다. 금년 총회에서 

CITEL(미국)은 각 주관청에 국가 ENG 주파수 계획 시 이용 조화에 노력할 

것과 타 주관청이 참조할 수 있도록 ITU에 ENG 주파수에 대한 데이터베

이스를 개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관리의 어려움이 있

어, 각 국의 주파수분배 현황을 링크로 ITU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도록 협의

하고 신규결의로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관련 결의로 만들면 국제적으로 

ENG 장비의 상호호환성 및 주파수 조화 연구를 위한 ITU-R 차원에서의 

연구 근거 마련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ENG가 이용되고 있는 고정, 

이동, 방송업무용 주파수 대역에서의 공통 주파수 발굴 방안에 대한 연구, 

관련 연구보고서 및 권고개발 등을 결의하여 제정하였다.

4. 적합성 시험 및 전파통신 장비·시스템의 상호호환성

  RCC(Regional Commonwealth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s) 제안으

로 전파통신 장비에 대한 적합성 및 상호호환성 시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개도국의 지원을 위해 ITU-T/D와 협력을 

유도하고, ITU-T/D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은 적합성 및 상호호환성에 관한 결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개도국 내 관련 장비의 신뢰성(안정성) 확보․

제공을 위한 ITU-R 역할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신규결의로 개발하기로 합의 

하였다. 많은 회원국․섹터멤버들은 관련 시험에 대한 ITU-R의 권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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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자원 결여 및 전파통신 장비․주파수의 다양성 등을 이유로 RCC

가 제안한 결의(안)의 범위 수정을 하였다. 내용상 ITU-R은 기존 권한(임무) 

내에서 적합성 및 상호호환성 시험에 대해 ①ITU-T 및 ITU-D와 협력하고, 

②ITU-T와 ITU-D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정보를 제공토록 문구를 수정하였

다. 또한 BR 국장은 본 이슈에 대한 진행 보고서를 준비하고, 회원국․섹터

멤버들은 본 결의 이행에 기여할 것을 권유하도록 하였다.

제3절 총회 결과

1. 연구반별 연구범위 및 과제

  전파통신 연구반의 작업 프로그램과 연구과제는 금년도 총회에서 전파자

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전파통신 연구반이 핵심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 기준을 제공하고자 ‘93년 제정 이래 6번째 개정되었다. 연구과

제의 우선순위와 긴급성을 식별하는 분류기준을 제공하며 전파통신 분야 6개 

연구반에 배정된 연구과제(Question) 목록을 Annex로 제공하고 있다.

표 연구반별 제개정 및 폐지 승인 결과

 가. SG1(전파관리)는 스펙트럼 관리 원칙 및 기술, 공유에 관한 일반 원칙, 

스펙트럼 모니터링, 스펙트럼 활용을 위한 장기 전략, 국가 스펙트럼 

관리에 대한 경제적 접근법, 통신 개발 부문의 협력에 의한 개발도상

국에 대한 자동화된 기술과 지원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나. SG3(전파전파)는 이온화 및 비 이온화 매질에서의 전파 전파 및 전파

통신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 잡음의 특성을 연구를 업무범

위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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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G4(위성업무)는 고정 위성 업무, 이동 위성 업무, 방송 위성 업무 및 

무선측위 위성 업무를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라. SG5(지상업무)는 고정, 이동, 무선측위, 아마추어 및 아마추어-위성 업

무용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마. SG6(방송업무)는 주로 일반 대중에게로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 

음성, 멀티 미디어, 데이터 업무를 포함한 전파 방송을 일컫는다. 방송

은 광범위한 수신자들을 상대로 한 지점에서 모든 곳으로 정보를 전달

한다. 리턴 채널 용량이 요구되는 경우(예: 접근 제어, 양방향 등), 방

송은 통상적으로 대중에게는 높은 용량의 정보를 전달하고 업무 제공

자에게는 낮은 용량의 리턴 링크가 허용되는 비대칭적인 분배 인프라 

구조를 사용한다. 여기에는 스튜디오 간의 전송 회선, 정보 수집 회선

(ENG, SNG 등), 전달 노드에 대한 1차 분배,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2

차 분배와 함께 프로그램(영상, 음성, 멀티미디어, 데이터 등)의 제작 

및 분배가 포함된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전파통신 방송이 프로그램의 

제작부터 일반 대중으로의 전달까지 광범위하다는 인식 하에 연구반

(SG)은 업무의 전체적인 품질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국제 교환을 포

함한, 제작과 전파통신과 관련된 분야들을 연구한다.

 바. SG7(과학업무)는 위성간의 서비스 사용을 포함한 우주 운용, 우주 연

구, 지구탐사 및 기상 시스템 전파천문 및 레이더 천문, 위성기술 응용

분야 및 표준주파수, time-signal 서비스의 조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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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결의 제 개정 결과

2. ITU-R 결의 제·개정 결과

  금년 총회에서 6개 연구반 관련결의 35개를 대상으로 26개의 결의가 개

정되었으며, 권고안에 대한 대체승인절차(AAP)의 적용에 관련한 1개의 결

의가 폐지되었다. 또한, CRS의 이용과 실행에 관한 연구 등 6개의 신규결의

가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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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 승인

  ITU-R SG5의 WP5D에서 IMT-Advanced 무선접속 권고안을 완성(’11.10

월)하고 SG5에서 채택(’11.11월)하였으나, 회원국 회람 등의 행정절차에 3～

4개월 소요되어 기간단축을 위해 RA-12에 직접 상정하였다. WP5D 회의

(’11.10월) 및 SG5 회의(’11.11월)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등 이동

통신관련 주요 회원국이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은 TDD(시분

할방식)만을 표준기술로 제안한 바 있으나,  SG5 회의에서 FDD(주파수분할

방식)와 TDD을 모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어, 금번 전파통신총회에서

는 특별한 반대 없이 승인되었다.

1) ENG (Electronic News Gathering, 전자뉴스수집): 소형 전자 카메라 및 마이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촬영하여 

무선회선을 통해 보도실이나 휴대형 녹화기로 전송하는 것(ITU-R 보고서 BT.2069). 결의 954에서 ENG는 

무선 마이크, 무선 야외 제작 및 방송 등을 위한 방송 보조 장비를 통칭함

2) W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정보사회 세계정상 회의) : 세계 공통의 정보사회의 효과적인 성장과 사

회변화에 대한 이해를 마련하기 위한 세계 정상 회의로 ITU가 주관 (1차-2003.12, 스위스 제네바, 2차-2005.11, 튀니지)



36

국제협력 활동 역량강화 및 성과제고에 관한 연구

4. 연구반별 의장단

  금년도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연구반별 의장단 선임 문제였다. RA-12 기

간 내 아‧태지역 후보조정에 대한 APT 회의를 2차례 개최하였으며, 의장은 

한국(위규진 박사)이 수임하였다. 한국은 전파통신 분야 총 73개 의장단석 

중 5석3)에 진출된 상태로 타 지역 국가보다 많은 부의장 수를 보유한 나라 

중에 하나이다. PP 결의 166에 따라 적정한 부의장수를 지역안배를 통하여 

임명하려다 보니, 나라별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도 사실이다. ITU-R Res15-4 Annex2에 따라 각 나라는 의장단 선출 시 지

식과 경험, 관련된 연구반의 참여 연속성, 관리능력, 가용도 등에 대한 선별 

기준에 따른 후보를 등록하였다. 이번 의장선 선임은 BR에서 제시한 의장

단 선거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APT내에서 조정을 하였는데, APT 내에 관

료직 성과주의 문화 때문인지 조정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6개 지역기구별 의장단 조정 반영 결과 아프리카계의 개발도

상국이 대거 부의장단에 진출하였으며,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부의장 수가 

증가하는 이변이 생겨났다.  한국은 ITU-R의장단에 4명의 부의장(CPM, 

RAG, SG6, SG7)을 배출하였다. 연구반별 의장 수임상황을 살펴보면, SG1

(러시아), SG3(네덜란드), SG4(미국), SG5(일본), SG6(독일), SG7(프랑스), 

CCV(레바논), SC(이란), RAG(나이지리아) 등이 맡았다. 부의장수는 대부분

이 지역안배를 통하여 조정하였으나, 1지역에 2명씩 배정하여 SG6의 경우 

최고 12명까지 선임되었다.

3) R분야 의장단석 현황 : SG(49석/6개 SG), RAG(6석), CPM(5석), SC(6석), CCV(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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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회의개요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12)는 ITU-T의 작업방법과 절차 및 차기 

연구활동(‘13∼’15), 의장단 선출, 결의 및 권고 제․개정 등의 논의를 위해  

3~4년마다 개최되는 ITU-T의 상위 회의이다. 금년도 회의는‘12년 11월 20일 

부터 29일 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World Trade Center 에서 개최되었

으며, 100여 개국 및 민간 회원사 등 800여명이 참석하였다. 개최국인 아랍

에밀레이트 Mr. H.E Mohamed Al Ghaim(UAE 통신 규제 청장)의 진행으

로 시작한 금년도 총회는 총 5개의 위원회(Committee)로 나누어 운영되었

으며, 한국이 예산 위원회(COM 2)의 의장(위규진 박사) 및 ITU-T 작업방법 

위원회(COM 3)의 부의장(이재섭 박사)을 맡았다.

표 진행 구조 조정 및 의장단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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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총회의 주요 논의사항

1. ITU-T 연구반 작업방법

  전기통신표준화 부문에 속한 10개 연구반의 작업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

정은 결의 1(ITU-T 절차에 관한 규정) 등 3개 및 권고 A.1(ITU-T 연구반 작

업방법) 등 12개에 수록되어 있다. 금년도 총회에서는 17개 국가 이상 및 6

개 지역기구의 제안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결의 1에 

따라 앞으로는 TSB 국장이 WTSA 권고 편집권이 부여되었으며, WTSA에 

제출되는 기고서는 개최 1달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모든 기고서는 14일전

에 마감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ITU-T 권고의 사용이 자유롭게 되었으며, 공

개사용 원칙을 규정하면서 IPR을 고려할 것을 명시화 했다. 일반 연구반에 

제출할 기고서 기한은 10일에서 12일로 변경 되었다. 연구반 회의 진행 시 

발생 되는 TD 문서의 웹 게시 기한도 일반적으로 2일로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ITU-T와 포럼/컨소시엄 간의 교류 절차(권고 A.4)의 경우는 효과적인 

표준화 소통 과정을 통해 표준화 작업의 중복성 배제, 표준화 그룹 간의 상

호 연관성 및 의존도 이해, 상호 관심사 교환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되었다. ITU-T 포커스 그룹(권고 A.7 관련)의 경우 CEPT는 표준화를 목적

으로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재정 지원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

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APT나 아랍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 원칙 관련 

자발적 후원 원칙을 견지하되, 장애인 및 개도국 대표의 참여촉진을 위한 

예외적 재정지원을 허용하였다. 이외에 미팅 수단 관련 장애인 접속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ITU-T 연구반이 제안한 Question 구조에 대해 폐지, 수정, 

이관 등의 작업등이 이루어 졌으며, 연구반별 작업할당 및 작업방법 등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다.

 가. 클라우드 보안 관련 연구 작업범위 할당

  미래네트워크 연구반(SG 13)과 정보보호연구반(SG 17)이 적절한 작업 영

역을 찾아 그 논의 결과를 ‘13년 6월 TSAG 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TSAG이 합의로 이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현재 기반을 두어 작업을 수행하고, 

협력 자체에 대한 TSAG의 최종 결정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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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슈별 선도 그룹의 결정

  재해 계통 시스템 및 망관리 분야(Network Resilience and Recovery) 분

야는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연구반(SG2)에서 진행하기로 하였고, 사

물지능통신(M2M)과 관련 된 어플리케이션에 한정하여 신호방식, 프로토콜 

및 시험면제 연구반(SG11)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음성을 이용한 자동차 

통신 및 Driver distraction 기술은 차세대 통신망의 성능 및 품질 연구반

(SG12)에 부여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관련해서는 미래네트워크 연구반

(SG13)에서하기로 하고 스마트 그리드는 광전송망 및 접속망을 연구하는 

연구반(SG15)에서 리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및 

IoT(Internet of Things applications), ITS, IPTV 등은 멀티미디어 코딩, 시

스템 및 응용 연구반(SG16)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 연구반 구조조정

  금년도 총회의 최종 결정된 사항은 기존 연구반 10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란이 제안한 보안관련 연구과제 신설 및 유럽이 제안한 연구반별 관련 

연구과제의 삭제 및 통합건 대부분이 채택되지 못하였다. 다만, SG 9/16, 

SG 13/11, SG 2/3 연구반 별 협력을 위한 “연구반 collocation”이 채택되었

다.

 라. 전자적 작업 방법의 강화

  ITU-T의 전자적 작업방법(Electronic Working Method, EWM) 강화 결의

에 대해 개도국의 표준화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반영하여 개

정되었다. 앞으로 전자적 작업방식은 ITU-T회의, 워크숍, 교육에 활용하고, 

네트워크의 속도 등 제반시설의 이용이 용이치 않은 개도국, 작은 섬나라, 

육지로 둘러쌓인 나라, 경제가 불안한 나라 등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였

다. ITU-T 원격참석에 필요한 단순화된 설비와 가이드라인의 제공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 또는 해당국가에서 전화사용비용 등 참석자의 비용을 TSB가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공유 확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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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연구반의 모든 활동, 진행상태, 연구, 보고서를 ITU-T 웹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 개도국과 선진국의 표준화격차 해소

  아태지역(APT), 미주(CITEL), 러시아 연방(RCC), 아랍, 아프리카 등 지역

에서 다양한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아랍과 아프리카에서는 기존 결의 17과 

59를 결의44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되었다. 동 결의 안에는 지역사무

소에 관련 부분과 실행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표준화활

동을 촉진 및 조율하기 위한 활동수행, ITU-T 연구반 지역그룹의 활동조직 

및 조율과 지원, 지역표준화기구의 설립과 관리를 위한 지역전기통신기구에 

지원제공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사회에 ICT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패널 설립을 권유하도록 결의 본문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본 주제와 관

련, "ITU-T에 있어 표준화격차 해소“ (C59, add.4)를 기고서로 제출하였으

며, 표준화격차해소(BSG) 프로그램의 이행단계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항목 

6가지를 제안하고 표준화국장이 향후 BSG 활동의 이행단계에서 고려할 것

을 제안하여 총회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3. 사이버 보안

  새로운 사이버 공격에 따른 영향에 대해 기존 권고를 평가하고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정보공유 및 국제기구와 지역기구 사이

의 지속적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관련 결의 50에 대해 미주

(CITEL), 유럽(CEPT), 러시아, 한국, 아랍 지역으로 부터의 의견을 받아 개

정되었다. 주요 논쟁 사항은 러시아가 제안한 X 시리즈 사이버 보안 관련 

Supplement 154)에 기반을  둔 “국가 IP 기반 사이버보안 센터”에 관한 내용

으로, 연구반 17은 PP 130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슈를 계속 

작업키로 한다”라는 문구로 합의하여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도국을 위한 

국가 IP 기반 보안 센터” 라는 문구를 결의 50 여러 곳에 넣는 러시아 제

안을 UAE, 수단, 이란 등이 지지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이 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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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사용을 특정 Supplement 만 넣는 것은 부당함을 지적해 타협안이 마

련되었다. 브라질은 개도국에 대한 국가적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팀(CIRT) 

설치의 장려(결의 58)에 설립지원에 대한 문구를 넣고 싶어 했으나, 미국은

“국가 보안 센터”가 포함된 결과는 ITU-T  Supplement 15임을 내세워 결

의 58에서 이의 인용에 반대하였고 일본, 영국은 미국 입장 지지하였다. 논

의결과 noting에 “개도국을 위한 국가 CERT 부문에서 연구반 17의 작업”

이라는 문구를 넣는데 대해 합의 후 개정 결의를 승인하였다. 한국은 결의 

50에 클라우드 보안,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을 위한 신규 

보안 이슈에 대한 권고를 개발할 것을 결의에 포함시키고, 글로벌 정보통신 

환경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국가 간에 조

정된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ITU-T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과 컴퓨터 

침해 대응조직 간 사이버 정보교환을 촉진하게 하는 X.1500 권고를 활용해

야 한다는 사항을 제안하여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4. 인터넷 IP 트래픽 등의 제어기술(MPLS5)) 표준

  인터넷이 일반 전기통신망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난 뒤 ‘08년도부

터 인터넷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ETF6)와 전기통신망을 담당하고 있는 

ITU-T SG15(광전송 및 접속망)가 협력그룹(JWG)을 통한 MPLS에 대한 표

준개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MPLS 관련 장비 및 서비스 등의 운용관리 

부분의 기반 솔루션의 방법이 충돌하면서 표준화 이해 당사자 국가의 기술 

적용 및 장비 준비여부에 따른 나라별 입장이 이원화되었고, APT 

WTSA-12 대응준비회의에서 이에 대한 공동의견을 준비하여 대응하였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핀란드 등은 자국 내 기술네트워킹 솔루션을 세계적

으로 이미 선점하여 대부분의 인터넷 전송망 시장을 장악하면서 IETF 기반의 

MPLS-TP(G.8113.2)의 표준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표준은 Toolkit 중심으

로 고쳤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 및 기존 전송망 검증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단점이 있다. 금년도 총회에서 후발주자인 중국, 일본, 한국, 이탈리아, 시리

아 등 은 ITU-T의 전통적인 전송망의 체계에 MPLS-TP(G.8113.1)의 표준을 

5)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 멀티 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인터넷의 백본망 등에서의 대량의 트래픽 

처리를 고속으로 처리 및 관리하기 위한 기술

6)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인터넷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인터넷 표준규격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 

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의 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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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시장점유 시도하여 성공하였다. 이번 표준은 전략적으로 중국이 

“MPLS-TP 표준화 촉진과 관련 권고안(G.8113.1) 승인을 촉구”하는 APT 공

동(안)을 만들었고,  한·중·일이 공조하여 복수표준으로 성공시킨 좋은 사례

로 꼽을 수 있다. 

5.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의 신규결의 제정 

  통신망 사업자를 중심으로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인터넷 기반인 통신

네트워크에 트래픽 폭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 자체를 네트워크에 

저장하여 유통하는 “스마트 인터넷” 실현을 위해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

킹(SDN) 표준화를 촉구하는 결의이다. SDN은 ITU-T SG13(미래네트워크)에

서 한국이 주도하여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결의안에 

SDN 표준화를 위한 별도의 포커스 그룹 신설을 주장하면서 일본, 유럽 및 

한국이 반대한 바 있다. 만약 중국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면, 한국이 주도하

여 진행하고 있는 관련 표준개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것

이며, 자칫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회기 첫 회의에서 

SG13내에 SDN 구조와 요구사항에 대한 작업을 확장 및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를 조직할 것 등을 결의안에 포함시켰다. 

6. 전략적 검토 위원회 신설

  일본의 제안을 바탕으로 ITU-T WTSA의 전략적 연구기능 강화와 향후 

바람직한 ITU-T 구조개편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검토 위원회을 신설

하였으며 해당 결의와 작업범위(ToR)가 이번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앞으로 

동 위원회에서는 ITU-T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현 구조

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타 표준화기구와의 현행 협력방식에 대해 검토 및 

새로운 협력방식을 모색, 제안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구조는 TSAG과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TSAG 산하에 두

자는 의견과 WTSA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일본은 당초 취지에 

맞도록 WTSA 산하에 신설을 주장하였으나 영국 및 캐나다 등 일부 서방

국가와 아랍, 아프리카 지역의 개도국 다수는 TSAG 산하에 두는 것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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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주장하였다. 논의결과 TSAG의 관할 하에 두되 의장 1명과 6개 지역을 

대표하는 부의장으로 구성하여 그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전략적 검토위원회 결의 주요 내용>

다음 총회에 을 통해 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은 수정 없이 이를 에 제출

작업과정에서 에 정기적으로 진척에 대해 보고하고 진척보고서에 대한 의 의견을 고려

참가와 관련해서는 회원국 부문회원 학계회원 외에 의장이 부의장 및 표준화국장과 협의해 준회원

외부전문가와 외부기관 대표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적격의 개도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펠로십 제공  

7. 전자폐기물(e-waste)

  아랍, 아프리카 등의 개도국은 SG5에서 e-waste 관련 연구가 추진되지 않

고 있어 본 이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활발한 논의를 위해 신규 결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아랍지역 공동 제안서로 총회에 제출하여 논의를 시작

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은 관련 결의 73에 e-waste 이슈가 포함되어 있

음을 강조하며 반대하였으나, 일본 및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발도상

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규결의로 제정하였다. 결의의 주 내용은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으로 유입되는 전자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관리 및 처리 방법 

개발을 위해 ITU-T가 권고, 보고서개발과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해 

줄 것을 포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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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총회 결과

1. 연구반별 연구범위 및 과제

  전기통신표준화 관련 10개 연구반 차기 연구회기(2012-2016) 작업범위

(ToR)와 연구과제(Question)는 금년도 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되거나 신

설되었다. 중복되는 이슈에 대한 리드그룹을 선정하였으며, ICT와 기후변화

는 FG ICT&CC 활동이 종료되는 차기 TSAG 회의에서 재 고려하기로 하였

다.

표 연구반별 제개정 및 폐지 승인 결과

 가. SG2(전기통신관리)는 서비스 정의, 넘버링 및 라우팅, 재난 안정/사전 

경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회복, 통신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나. SG3(국제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한 과금 및 정산방법)는 관련 연구와, 

전기통신 관련 경제 및 정책 문제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낮은 수준의 요율 책정을 위해 나라 간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 SG5(EMC/EMF)는 전자기의 양립성, 전자기의 효과, ICTs 및 기후변화 

등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라. SG9(광대역 통합 케이블 및 TV 네트워크)는 UHDTV(Ultra HDTV), 

3D TV 등과 같이 향상된 역량 확장이 가능한 TV, 음성 프로그램, 상

호작용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관련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1차 및 2차 분배를 위한 전기통신 시스템의 사용관한 연구 업무를 수

행한다.



45

제 장 세계전기통신 표준화총회 대응 결과

 마. SG11(신호방식 및 프로토콜, 지능망)는 IP기반 망, 네트워크 기술, 

NGN, M2M, IoT, FNs, 클라우드 컴퓨팅, 이동성, 일부 멀티미디어관

련 신호 기능, 애드혹 네트워크(센서 망, RFID 등), QoS 등의 신호방

식 요구사항 및 프로토콜 연구 등을 수행한다.

 바. SG12(서비스품질 및 경험(experience) 품질)는 성능, 서비스품질(QoS), 

단말의 전체 스펙트럼에 대한 경험품질(QoE), 네트워크, 이동 및 패킷 

기반 네트워크에서의 멀티미디어 응용과 관련하여 음성부터 고정 회선 

기반 네트워크등 상호 운용성 등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한다.

 사. SG13(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미래 네트워크 및 NGN, 이동성 관리)

는 Future Network의 서비스 인식, 데이터 인식, 환경적 인식 및 사회 

경제적 인식에 관련된 Future Network의 요구사항, 구조, 역량 및 메

커니즘 등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아. SG15(전송, 접근 및 Home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 및 인프라)는 광전

송 네트워크, 접근성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 및 전력 유틸리티 네트워

크 인프라 등을 연구하고 통신 네트워크의 댁내, 접근, 도시 및 장거리 

섹션을 위한 표준 등을 개발한다.

 자. SG16(멀티미디어 코딩, 시스템 및 응용)는 유비쿼터스 응용(e-모든 것),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등 미디어 코딩 및 시스템(네트워크 신호 

전송장비, 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 모뎀, 팩시밀리)을 포함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차. SG17(보안)는 ICT 사용에 있어서 보안성 강화(사이버보안, 보안 관리, 

스팸, ID 관리, 보안 구조, 프레임워크, 개인 ID 정보 보호, 보안 어플

리케이션 및 IoT 서비스,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폰, IPTV, 웹 서비스, 

SNS,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재정 시스템 및 생체인식 포함)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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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결의 제 개정 결과

2. 결의 및 A시리즈 권고 제·개정 결과

 가. 결의(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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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리즈 권고 제 개정 결과

 나. A 시리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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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 승인

  연구반별로 총회에 직접 상정된 권고는 총 6건이다. 해당 연구반에서 3-4

년동안 계류하였거나, 나라별 이견으로 승인되지 못했던 이슈인 만큼 나라

별로 암묵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애를 썼다. SG3에서 올라온 국제전기 

통신 서비스에서의 계정 정산시기(권고 D.195)의 경우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에서 트래픽의 월정 계정 보고 기간을 50일에서 30일로 축소하되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50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승인하였다. NGN관련 권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SG13의 활동 분야 중, Q17/13에서 개발하고 있는 

관련 권고의 하나로서 상세 패킷 검사(Deep Packet Inspection, 권고 

Y.2770)이다. NGN에서 패킷 내용 중 어드레스 분야(패킷 주소, Flow 주소 

및 트래픽 유형 등)검사를 시행하는 DPI 기능의 요구사항 수록하는 동 권

고는 어드레스 분야의 내용 검사를 통하여 이용자서비스 요구사항에 보다 

적절한 통신 능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담고 있으며 동 권고의 

적용은 각국의 규제 및 정책 환경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합의되어 최종 승

인되었다. SG15에서는 협대역 OFDM 송수신기 관련 권고 등 4개의 권고가 

승인되었다. 첫째는, 기존에 승인되어 적용중인 권고 G.9955 (협대역 OFDM 

송수신기-물리계층 사양)에서 전력 스펙트럼의 밀도 (PSD: Power Spectral 

Density)의 전송, 전력선을 이용한 전송 시 PSD 측정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터를 다룬 있는 권고(G.9901)이다. 둘째는, ITU-T가 주도

하는 권고(G.8113.1)와 IETF 가 주도하는 권고(G.8113.2)이 복수 표준으로 

승인되었다. 둘 다 MPLS-TP OAM7)(운용⋅관리⋅유지)과 선형 보호절체, 

링 보호절체 표준화 솔루션을 다루지만, 그 기반이 서로 틀려 사용자의 편

의에 따른 효율적인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댁내에 있는 통신 장비를 원격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프로토콜 

규격을 제시하는 권고 G.9980가 승인되었다. 독일의 제안으로 동 권고의 적

용범위에 가입자 단말장치의 원격제어, 펌웨어 업데이트 시 국가 또는 지역

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문안을 추가하여 합의하였다. 

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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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 년 회기 의장단 현황

4. 연구반별 의장단

  이번 총회에서는 ITU-T 차기 회기(2012~2016) 10개 연구반(SG), 1개 전기

통신표준화자문반(TSAG), 1개 표준화 단어 그룹, 1개 리뷰 그룹 및 3개 요

금그룹(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의장 17명 및 부의장 

102명이 선출되었다. 다만 SCV 의장과 지역 부의장(UK/US, 프랑스), 금번 

신설된 ITU-T 전략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 SG3 지역그룹 의장 및 

부의장 미정이다. 

 우리나라는 SG 의장 1명, 부의장 9명, 지역그룹 의장 1명 등 총 11명 진출로 

세계 최대 의장단 보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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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수행과제는 한국ITU연구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ITU 전문가 육성 및 국제협력활동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여 국제협력 활동 성과제고를 목표로 하였다. WRC-12 이후 후속

조치로 IMT용 추가 주파수 대역에 대해 기존업무(위성, 방송, 과학 등)와의 

공유연구를 담당하는 JTG 4567 이 구성되면서 본 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활동전문가를 보완하여 대응 연구반을 별도로 신설하여 대응하도록 하였으

며, ICT 글로벌 시장화와 산업촉진 차원에서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언어 

문자입력세트 표준화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문자판 표준(E.161) 개정 추진을 

위한 특별반을 구성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

정 개정(안)을 본 보고서에 수록하였으며, 차기 운영계획에 포함시킬 예정

이다. 또한, ITU-R 및 ITU-T 20여개 연구반의 운영 및 활동에 관여하는 총

회의 결과를 본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ITU-R 총회(RA-12)에서는 6개 주제(전파관리, 전파전파, 위성, 고정, 방송, 

과학업무)의 연구반별 연구범위 및 과제가 배분 승인되었다. SG6의 경우는 

방송품질 등 총 66개의 연구과제 승인으로 6개 연구반 중 제일 많은 과제

가 배분되었으며, SG1의 경우는 12개로 다소 작은 과제가 배분되었다. 그러

나 그 무게 중심이 전파관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표준화 활동이 예상된

다. RA-12에서 6개 연구반 관련결의 35개를 대상으로 26개의 결의가 개정

되었으며, 권고안에 대한 대체승인절차(AAP)의 적용에 관련한 1개의 결의

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무선인지시스템(CRS)의 이용과 실행에 관한 연구 

등 6개의 신규결의가 제정되었다. 금년 총회에서 유일하게 이동업무 관련 

표준안인 IMT-Advanced 무선접속 관련 권고가 이견 없이 승인되었고, 한

국은 ITU-R의장단에 4명의 부의장(CPM, RAG, SG6, SG7)을 배출하였다.

  ITU-T 총회(WTSA-12)에서는 전기통신표준화 관련 10개 연구반 차기 연

구회기(2012-2016) 작업범위(ToR)와 연구과제(Question)가 조정되거나 신설

되었다. 금년도 총회에서는 10개 연구반을 그대로 두고 사물지능통신(M2M) 등 

중복되는 이슈에 대한 리드그룹을 선정하였다. ITU-T의 절차에 관한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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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의 관련결의 76개 등을 대상으로 개정, 통폐합 및 폐지되었다. 개발도

상국의 이해와 관련된 전기통신 표준화, 표준화 격차 해소, 운용자의 참여 

등의 주제는 하나로 통폐합되었다. 금년도에 신규로 제정된 결의는 총 5개로 

그중 ITU- 전략 및 구조 리뷰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것이 눈에 띈다. 

WTSA의 전략적 연구기능 강화와 향후 바람직한 ITU-T 구조개편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략적 검토 위원회”도 함께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TSAG의 관할 하에 두되 의장 1명과 6개 지역을 대표하는 부의장으로 구성

하여 그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한국이 APT를 대표하여 부의장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연구반별로 금년 총회에 직접 상정된 권고는 총 6건이다. 

해당 연구반에서 3-4년 동안 계류하였거나, 나라별 이견으로 승인되지 못했던 

이슈인 만큼 나라별로 암묵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하여 승인되었다. 

마지막으로, ITU-T 차기 회기(2012~2016) 10개 연구반(SG), 1개 전기통신표

준화자문반(TSAG), 1개 표준화 단어 그룹, 1개 리뷰 그룹 및 3개 요금그룹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의장 17명 및 부의장 102명이 

선출되었으며, 그 중 우리나라는 SG13 의장 등 총 11명의 의장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국은 ITU-R 및 ITU-T에서 많은 부의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며, 향후 

표준화를 선도 할 의장 등 핵심 전략 전문가 배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표준화 

전략 사업에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금년도 총회에서 선출된 의장단 뿐 

아니라, ITU-T의 경우 120여명의 주제별 에디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ITU

연구위원회는 이들의 표준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지원 및 고차원

적인 인력교육 등을 수행하여 세계적인 표준화 선도국으로 향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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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한국ITU연구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

1) 2012년 1월 19일(목)  국산 4G기술 국제표준으로 최종 확정

2) 2012년 1월 20일(금)  ITU-R, 국내 전문가 4명 부의장 진출

3) 2012년 2월 2일(목)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 주파수 확보 경쟁 치열

4) 2012년 2월 15일(수)  방통위, ITU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 준비 전담반 가동

5) 2012년 2월 20일(월) 세계전파통신회의 (WRC-12) 성공적으로 끝마쳐

6) 2012년 7월 5일(목) 한국 대표단, 2012년 ITU 이사회 참석

7) 2012년 9월 12일(수)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를 위한 아 ․ 태지역 전파

통신회의(APG-15) 의장단 진출

8) 2012년 9월 14일(금) 방통위 전파통신서비스 보호거리 계산방법에 관한 

세계 첫 번째 ITU 국제표준 채택

9) 2012년 10월 11일(목) 한국, ICT 인프라 부문 세계 1위

10) 2012년 10월 26일(금) ITU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 개최

11) 2012년 11월 18일(일) 방통위, ICT 국제표준화 올림픽 대표단 파견  

12) 2012년 11월 30일(금) 한국, ICT 국제표준화 주도국 위상 확보

13) 2012년 12월 3일(월) 방통위,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 대표단 파견

14) 2012년 12월 16일(일) ITU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24년 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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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1.19(목).

2012년 1월 19일(목)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임차식)은 2012년 1월 18일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

총회*(’12.1.16～20, 제네바)에서 이동통신 4G(IMT-Advanced**)기술의 

국제표준(ITU-R M.[IMT.RSPEC]***)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ITU, IEEE, 3GPP* 및 지역 표준화 기구의 

4G 표준화 회의에 120여회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 결과, 금번 전파통신총회에서 확정된 이동통신 

4G 국제표준에 다수의 우리기술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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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T-Advanced는 초고화질의 울트라 HD급 동영상 및 3D 콘텐츠를 

이동통신 단말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끊김 없이 이

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2015년 상용화될 경우 관련분야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이 5년간 350조원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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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1.20(금).

2012년 1월 20일(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임차식)은 2012년 1월 19일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

총회(’12.1.16～20, 제네바)에서 위규진 전파환경안전과장, 김경미 연구관, 

성향숙 연구관(이상 국립전파연구원), 정현수 박사(한국천문연구원 책임

연구원)가 ITU-R 부의장에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뒷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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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전문가들이 세계 전파통신 정책을 결정하고 

방송통신분야 국제표준을 제ㆍ개정하는 ITU-R 의장단 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국제무대에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반영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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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 2. 2.(목)

2012년 2월 2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파기획관 주파수정책과 김정삼 과장(☎750-2270)

      주파수정책과 이윤호 사무관(☎750-2281) lyho@kcc.go.kr

- “아프리카 및 아랍지역 국가들, 700㎒대역 이동통신용 추가 활용 

제안”,

“차기 WRC-15 의제발굴 논의도 본격시작”-

  지난 1월 23일부터 시작된 WRC-12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역

사상 가장 많은 인원(3,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쟁점의제에 대

한 국가간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WRC에

서 정하는 전파규칙에 따라 각국의 가용 주파수와 전파이용 방법

이 결정되는 등 이번 회의 결과가 각국의 주파수 자원 확보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축으로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55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오

남석 전파기획관은 ITU-R(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 프랑소와 랑시 

국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모바일 트래픽 폭증에 따라 주파수 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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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주파수 확보의 방안으로 지난 1월 20일 의결한 모바일 광

개토 플랜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회의에서 차기 WRC-15 의제

로 채택될 것이 유력한 국제 공통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의 중요

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랑시 국장은 “그 동안 대한민국

이 ITU-R 활동에 매우 큰 기여를 해 왔음에 감사하며, 향후에도 지

속적인 지원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남석 국장은 ITU-R 랑시국장과의 면담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WRC-12에서 4주간의 회의진행을 주도할 의장단 

선출 및 조직구성을 완료했다. WRC-12 의장으로는 아랍 에미레

이트의 알 아와디가 선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김경미 연구관이 차기의제를 논의하는 제6위원회

의 부의장에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 WRC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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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C는 운영·재정 등 7개 위원회와 그 산하에 항공․해상, 레이더, 이동통신․

방송, 과학, 위성 및 차기의제를 담당하는 6개 작업반으로 구성

 현재 WRC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선 광대역 수요 충족이 시급한 

아랍 및 아프리카 지역이 제안한 이동통신용 추가 주파수 확보 

의제이다. 지난 WRC-07 회의에서 제1지역(유럽, 아랍, 아프리카)에 

속한 국가들은  DTV 여유대역(Digital dividend)으로 790∼862㎒ 대

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제1지역 국가 중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700㎒ 대역도 이동통신

용으로 분배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은 유선

통신망 보급률이 각각 0.2%, 2.3%에 불과하여, 넓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유선망보다는 1㎓이하의 저주파 대역을 활용한 무

선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유럽지역 국가들은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의 

추가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재 무선 데이터 트래픽 

수요가 항상 예측치를 뛰어 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700㎒ 이하 대

역 등 확보가능한 많은 주파수 대역을 검토해야 하므로 일정기간 

연구를 통해 차기 회의인 WRC-15에서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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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의 분배 시기에는 이견이 있으나 이번 또는 차기 회의에서 

700㎒ 대역은 유럽, 아랍,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동 대역이 유럽 및 아프

리카 등에서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될 경우 700㎒ 대역은 2.1㎓대역과 

같이 아태지역 및 미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사용하는 국제공

통대역이 될 전망이다.

 개회 둘째주인 1월 30일부터는 차기 WRC-15의제를 확정하기 위

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되었다. 제6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 자동

차 안전운행 레이더, 위성 분야 주파수 분배 및 재난통신 연구 등 

총 9개 분야에서 78개의 차기 WRC(2015년 예정)의제 관련 기고

서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부족한 이동통신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

한 의제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선호하는 대역은 다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제 채택에 찬성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가 의제로 채택되면 향후 3년간의 연구를 통해 ‘15년

에 신규 주파수가 분배될 예정이다.

※ 미국은 1.7㎓(1,695∼1,710㎒) 및 4.2~4.4㎓ 대역, 러시아는 3㎓ 이하대역, 아

랍․아프리카는 790㎒ 이하대역, 유럽 및 아태지역은 특정 주파수 대역을 

명시하지 않고 전 대역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일 전파국장회의, 

한·중 전파국장회의, 전파관련 국제기구 활동 등을 통해 국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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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강화 및 전문가 양성에 노력해 온 만큼, 그간의 노력이 결실

을 맺을 수 있도록 전파외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7

부  록

보도자료

2012.2.15.(수)

2012년 2월 15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이상학 과장(☎750-2510)

       통신정책기획과 최동원 사무관(☎750-2511) loni1@kcc.go.kr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올해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두바이

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국제전기통신규

칙(ITR)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전기통신규칙 개

정 준비 전담반’(이하 ‘전담반’)을 구성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제전기통신규칙(ITR)은 무선분야의 전파규칙(RR)에 대응하는 

유선 분야 국제 규칙으로서,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고 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통신망 관리, 통신요금의 과금과 국가간의 국

제통신 요금 정산 등에 대한 일반 원칙과 규정을 다루고 있다.

  ITU의 개정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국제 전화요금의 정산체계, 

통신요금 사기 및 번호오용 방지, 발신자번호표기 의무화, 보이스

피싱 방지 등으로 현재 동 이슈와 관련한 국제적 규제범위에 대하

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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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2월 8일(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을 위한 본격적 논의를 개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전담반을 ITU의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 작업이 완료되는 12월까지 운영하면서 다른 국가가 제안한 

개정안에 대한 국내 통신 정책 및 제도와의 부합성, 국내 통신사업

자의 국제통신서비스 제공 관행과의 관계, 국내 통신시장 파급효과 

및 향후 통신산업 발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안에 대한 국내입장을 마련

하고 동 개정안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전담반 운영 과정에서 통신사업자 등 다

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통신시장 파급효과 분석 과정을 거쳐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 작업이 국내 통신서비스 및 산업 발

전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약어

 -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IT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 RR Radio Regulation

 - WCIT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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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 2. 20.(월)

2012년 2월 20일(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파기획관 주파수정책과 김정삼 과장(☎750-2270)

      주파수정책과 이윤호 사무관(☎750-2271) lyho@kcc.go.kr

세계전파통신회의 (WRC-12) 성공적으로 끝마쳐

- 재난·재해 방지 및 산업․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 2.9㎓폭 확보-

- 제1지역(유럽, 아프리카, 아랍)도 700㎒를 이통용으로 분배 결의 -

 지난 1월 23일부터 4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세계전파통신회의

(WRC-12)가 2월 18일 끝났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송·통신, 항공·해상, 

우주·과학 등에서 활용 가능한 총 2.9㎓폭의 신규 주파수가 분배되었으며, 차

기 회의인 WRC-15에서 논의할 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 확보 등 27

개 의제를 채택하였다.

 방송위성용, 무인항공시스템용 주파수 등 국내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의제 뿐만 아니라, 해양 레이더용, 공공용 주파수 등 국민생활 편

익 증진 및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많은 의제들

이 이번 회의에서 핵심의제로 다루어졌다.

 UHDTV, 3DTV 등 차세대 방송을 위한 21㎓대역 방송위성용 

주파수(700㎒폭)를 확보하여 차세대 방송용 기기산업과 방송콘텐츠 

산업에서 시장확대 및 산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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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역에서 방송위성용 주파수(700㎒폭)를 추가 확보하여 UHDTV(채널당 약

20㎒)용도로 약30개 채널 제공 가능해짐

 또한, 최근 기상관측, 산림감시, 농약살포 등 공공 및 민간용으로 

이용확대가 전망되는 무인항공시스템용 주파수 61㎒폭을 확보하

여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역시 예상된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무인항공기 산업에서 향후 5년간 국내생산 2,416

억원, 이에 따른 생산유발 2,867억원, 부가가치유발 986억원의 효과 전망

 특히 무인항공시스템용 주파수 확보과정에서 중국은 자국의 기 이용

중인 항공 무선국에 전파간섭을 줄 수 있다며, 중국 국경과 인접한 

국가들은 무인항공기 운영시 중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

여 무인항공 시스템용 주파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우

리나라 대표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TU 전파통신국 및 미

국․아태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중국의 동의 절차없이 무인항

공기 운영이 가능한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기름 유출, 쓰나미 발생 등 해상재난 방지를 위해 해

양 레이더용으로 3~50㎒ 대역에서 2.425㎒폭의 주파수가 분배되었

다. 이에 따라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발생시 해류 방향을 조기에 

파악하여 오염지역 확산을 최소화시키고, 쓰나미 발생시 조기경보

(약 1시간전)를 통해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등은 해양레이더를 이용하여 전 연안의 “실시간 해수 

유동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11년~‘20년, 약 50개 설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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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 7. 5.(목)

  2012년 7월 5일(목) 9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제협력관 ITU 전권회의 준비팀 배중섭 팀장(☎750-1740) jsbae3@kcc.go.kr

                           안영훈 사무관(☎750-1741) hellohoon@kcc.go.kr 

yangkinice@kcc.go.kr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대표단(단장: 최재유 기획조정실장)은 7월 

4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본부에서 열리는 

2012년 이사회(Council)에 참석하여 하마둔 뚜레(Hamadoun 

TOURE) ITU 사무총장과 면담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2014

년 ITU전권회의 준비상황을 개막식에서 발표하였다. 

  ITU 이사회는 당해 연도 ITU 주요 정책 의제, 재정 및 인사정책 

등을 검토․승인하는 연례 회의로써, 193개 회원국 중 전권회의에

서 선출된 48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첫 

이사국이 된 이후 최근 2010년 멕시코 전권회의까지 6회 연속 이

사국으로 선출되어 ITU의 주요 정책 논의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 본회의에 참석한 최재유 단장은 전권회의 준비 기반 구

축을 위한 대통령훈령 제정(6.28 발령, 7.1 시행), 하반기 범정부 공식 

조직 출범에 대비한 방통위 내 사전준비단 발족 등 우리나라의 

2014년 ITU 전권회의 개최 준비 현황을 전체 이사국 대표단에 보

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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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난 5월 27일 ITU 근무 중에 사망한 고 김기권 국장의 

장례 절차에서 보여준 ITU 사무국과 직원들의 애도의 마음에 대

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이사회 본회의에 앞서 이뤄진 ITU 하마둔 뚜레 사무총장과의 면담

에서  양 측은 2014년 전권회의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ITU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뚜레 

사무총장은 과거 전권회의의 사례를 설명하며 한국 정부가 전권회

의 관련 업무를 담당할 핵심 인력을 ITU 본부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최재유 단장은 한국의 전권회의 개최에 뚜레 사무총장이 깊

은 관심을 표명해준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한국 내 준비현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ITU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오는 9

월 뚜레 사무총장을 한국으로 초청한다는 방송통신위원장의 뜻을 

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이사회 참석 등 지속적인 IT 외교 활동

을 통해 국제 ICT 정책 결정 과정에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과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 개최되는 ITU 전권회의를 우리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따뜻하고 스마트한 전권회의로 준비하기 

위해 ITU와 각 회원국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에 초점을 둘 계획

이다. 

붙임. 1. 2012년 ITU 이사회 개요

     2. ITU 전권회의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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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기간 및 장소 : ‘12. 7. 4(수) ~ 7. 13(금), 스위스 제네바

 o 참가대상 : 48개 이사국 대표단 약 300여 명

 o 주요의제 

  - ITU의 ‘12년 예산 계획 집행 현황, 부문별 운영계획 심의

  - 차기 전권회의(한국, ‘14년) 등 주요 ITU 회의 준비상황 검토

  - 전파, 표준화 인터넷, 사이버보안 등 약 40여개 정책적 의제 논의 

 o 한국의 2014년 ITU 전권회의 준비상황 보고 (한국 수석대표 발언)

 o 전권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 ITU 사무총장과 면담

 o 주요 이슈 및 정책별 동향 분석과 우리나라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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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5. 5. 17. / 스위스 제네바

  : 193개국(민간회원 762개 기관)

 o 국가 간 전파간섭 방지를 위한 무선 주파수 대역 할당, 궤도위성의 

위치 등록 및 국제 전파규칙 관리

 o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및 범세계적인 전기통신표준화* 촉진

 o 개발도상국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 통신설비․망 구축 

지원, 자원조달 등 회원국 간 건설적 국제협력 증진

 o (조직) 사무총국과 전기통신표준화국, 전파통신국, 전기통신개발국 

등 3개의 부문(Bureau)으로 구성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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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전권회의, Plenipotentiary Conference)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로 구성

되는 최고위급 의사결정기구로서, 매 4년마다 3주간의 일정으로 개최

  - 향후 4년간의 ITU 전략과 정책, 예산 등 중요사안 및 글로벌 ICT 

주요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출직과 이사국을 선출

  

 o (이사회, Council) 전권회의에서 선출된 이사국이 참가하여 매년 

1회 개최되며 연간 ITU 사업 계획과 예산 및 결산 등을 승인

 o (부문별 회의) 각 부문별 업무 추진을 위해 세계회의, 지역회의, 

자문반, 연구반․작업반 회의 등을 개최

□ 우리나라 활동사항

 o 가  입 : 1952. 1. 31(북한은 1975. 9. 24 가입)  

 o 주요사항

  - 1989년 이사국으로 피선된 이후 현재 6선 이사국

  - 2010년 전권회의(PP-10)에서 차기(2014년) 전권회의(PP-14) 유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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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 9.12.(수)

2012년 9월 12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파기획관 주파수정책과 최준호 과장(☎750-2270)

       주파수정책과 이윤호 서기관(☎750-2271) lyho@kcc.go.kr

- APG-15 부의장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위규진 본부장, 

Working Party1(이동통신 분야)의장에 전파연구원 김경미 연구관 선출 -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는 2015년 11월 개최 예정인 세계전파통신

회의(WRC-15)에 아태지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아태지역 세

계전파통신회의 준비그룹(APG-15)” 제1차 회의를 열고, 동 그룹을 이끌

어 나갈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다.

※ APG(Aisa-Pacific Telecommunity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 세계

전파통신회의(WRC)에서 아태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APT 38개 회원국의 

사전준비회의로 WRC-15(’15.11)까지 총 5차례의 회의 개최 예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APG-15 회의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위규진 본부장이 

APG 총회 부의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김경미 연구

관이 이동통신 추가 주파수 확보 및 재난․재해 등 공공주파수 등 핵

심의제를 다루는 Working Party 1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동위성통신분야 실무작업반 의장으로 (주)에이알테크놀로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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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진 본부장> <김경미 연구관>

박세경 전무가 단독 추천되어 차기 APG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APG-15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최준호 주파수정책과

장은 “이번회의에서 우리나라 전문가가 중요 의장단에 진출하여 우리

나라가 아․태지역 주파수 표준을 주도하고,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를 

위해 마련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추진에도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RC-15을 준비하기 위한 이번 APG-15 1차 회의에는 APT 38개 회원국 

대표 및 국제기구 등에서 2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향후 이동통신, 위성, 

항공·해상용 주파수 확보 등 27개 WRC-15 의제에 대해 아․태지역 

국가들의 주파수 주권확보를 위한 전략수립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붙임> 세계전파통신회의 아태지역 준비그룹(APG-15) 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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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 주요 내용 WP 의장

WP1 이동통신, 재난안전용 주파수  - 김경미 연구관 (한국)

WP2 과학 관련 주파수  - 키어 주 (중국)

WP3 항공·해상·무선탐지 주파수  - 닐 미니(호주)

WP4 고정 및 이동위성 업무  - 시아오양 가오 (중국)

WP5 위성 규제절차  - 뮤네 아베 (일본)

WP6 차기 WRC 의제개발, 기타 이슈  - 타기 사피 (이란)

□ APG-15 의장단 

 o APG-15 의장 (1명) : 알란 제이미슨 (뉴질랜드)

 o APG-15 부의장 (2명)

   - 위규진 본부장 (한국), 카보우스 아라스테 (이란) 

 o APG-15 편집위원장 (1명) : 존 루이스 (뉴질랜드)

 o WP의장 : APG-15에서는 WRC-15의 27개 의제를 다루기 위해 이슈별로 

6개 작업반(Working Party)을 구성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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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9.14.(금)

2012년 9월 14일(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허원석 과장 (☎710-6440)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성주영 연구사 (☎710-6463)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이동형 원장)은 “우리나라가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 표준으로 제안한 30 이하의 자기 유도식 

시스템과 전파통신업무간 보호거리 계산방법 이 193개국의 회람을 거쳐 

‘12년 9월 14일에 최종 채택 되었다”고 밝혔다.

이 국제표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U-사회 전파환경 

보호를 위한 전자파 양립성 연구(과제책임자: ETRI 박승근)를 바탕으로 

한국ITU-R연구위원회 산하 전파관리 연구반(반장: 공주대 이일규 교수)의 

국제표준화 대응 활동의 성과로서, 국제 전파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한 첫 번째 국제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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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ITU 등 국제기구에서는 RFID를 비롯한 PDP TV,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이로부터 방출되는 자기장의 신호에 의해 

기존의 전파통신 서비스와의 간섭 영향으로 인한 무선 통신 장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에 고심해 왔다. 

동 표준은 유도가열장치(Induction heating device: 전기밥솥, 고주파 

치료기 등), 자기유도 수동형 RFID 등과 같은 자기유도 시스템 등의 자기장 

신호에 의한 기존의 전파통신 서비스(AM, 아마추어 서비스 등)를 보호하기 

위한 이격거리 산출 자기 유도 무선전력 전송기기가 주는 전파통신 

서비스 영향 분석 PDP TV, 전기철도 등 자기장 전파 발생원과 무선국 간의 

전자파 양립성 평가를 위해 활용되어, 무선기기 간 간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이 국제표준의 활용으로 사용자들이 이들 기기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서비스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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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 10. 11.(목)

2012년 10월 11일(목) 19: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제협력관실 국제기구담당관 유대선 과장(☎750-1730)

       국제기구담당관 박명진 서기관(☎750-1731) sangbong@kcc.go.kr

‘ ’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0월 11일 발표한 ‘12년 ICT 

발전지수(IDI)에서 조사 대상 155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ITU의 ICT 발전지수는 ITU 회원국 간의 ICT 발전정도를 비교․분석

하기 위한 지수로서, 국가 간 ICT 발전경로, 디지털 격차,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년도 ICT 발전지수 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 스웨덴이 2위를 

차지하였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가 뒤를 이었다. 또한 영국은 9위, 

미국은 15위였으며, 아시아 지역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 8위, 홍콩 11위, 

싱가포르 12위, 마카오 14위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0위 내에 5개국만 랭크

되었다. 

  ICT 발전지수는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등 3개 부문

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ICT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이용도 및 활

용력 부문에서 세계 1위이며, 접근성(11위) 부문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세부지표별로는 유선전화 회선 수(3위), 인터넷 접속가구 비

율(1위),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건 수(3위),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건 

수(4위),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1위) 등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였다.

< ’12년 우리나라의 ITU ICT 발전지수(IDI) 세부지표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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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세 부 지 표 지표순위

ICT 접근성

(11위)

  ①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회선 수 3
  ②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 건수1) 66
  ③ 인터넷이용자 대비 국제인터넷대역폭

2)
70

  ④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 21
  ⑤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1

ICT 이용도

(1위)

  ⑥ 인터넷 이용자 비율 11
  ⑦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 건수 4
  ⑧ 인구 100명당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 건수 3

ICT 활용력

(1위)

  ⑨ 중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40
  ⑩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1
  ⑪ 성인 문해율 16

  1) 한국에서 사용 비율이 매우 낮은 선불식 SIM 개통 건수를 포함하여 평가

  2) 한국은 외국에 비해 자국컨텐츠가 풍부하고 해외사이트 이용률이 낮아 국제인터넷

대역폭이 상대적으로 작음

  금번 발표 결과로 그동안 우리 정부의 방송통신 인프라 고도화 정책 

추진 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한국의 ICT 환경이 세계 최고수준임이 

확고해졌으며, 이는 UN 산하 전기통신 전문 국제기구인 ITU가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었다 할 수 있다.

  다만, 산업․규제환경 등 ICT 인프라 외적인 요소로 인해 우리 ICT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그간 일부 민간 국제지수 

등을 통해 나온 바 있어 이번 평가에서 보여진 우리의 우수한 ICT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국가 ICT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붙임 : 2012년 ICT 발전지수 주요국 순위 1부.  끝.

<참고> 용어설명

 - ITU :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ICT :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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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종합
순위 국가명

지수값 부문별 순위

’12년 ’11년 ICT접근성 ICT이용도 ICT활용력

1  한국       (  -  ) 8.56 8.45 11 1 1

2  스웨덴     ( - ) 8.34 8.21 6 2 16

3  덴마크     ( - ) 8.29 8.01 9 3 12

4  아이슬란드 ( - ) 8.17 7.96 4 8 13

5  핀란드     ( - ) 8.04 7.89 18 4 2

6  네덜란드   ( 1) 7.82 7.60 10 9 24

7  룩셈부르크 ( 1) 7.76 7.64 3 7 81

8  일본       ( - ) 7.76 7.57 17 5 28

9  영국       ( 5) 7.75 7.35 7 11 29

10  스위스     ( 1) 7.68 7.48 2 13 41

11  홍콩       ( 1) 7.68 7.39 1 17 48

12  싱가포르   ( 2) 7.66 7.47 8 6 71

13  노르웨이   ( 2) 7.52 7.39 12 16 14

14  마카오     ( 1) 7.51 7.38 13 10 38

15  미국       ( 1) 7.48 7.11 24 12 3

16  독일       ( 1) 7.39 7.18 5 19 43

17  뉴질랜드   ( 1) 7.34 7.03 22 15 7

18  프랑스     ( 1) 7.30 7.08 14 14 35

19  오스트리아 ( 3) 7.10 6.74 16 21 27

20  아일랜드   ( 1) 7.09 6.99 21 18 25

21  호주       ( - ) 7.05 6.75 20 23 10

22  캐나다     ( 2) 7.04 6.87 23 20 19

23  벨기에     ( - ) 6.89 6.60 19 25 18

24  에스토니아 ( 2) 6.81 6.36 27 22 23

25  슬로베니아 ( 1) 6.70 6.54 26 30 6

38  러시아     ( 2) 6.00 5.61 36 38 21

78  중국       ( 1) 3.88 3.58 82 66 89

119  인도       ( 3) 2.10 1.98 116 120 115

※ ’12년 평가대상국은 총 155개국 (10개국이 추가되고 7개국이 제외됨, ’11년은 152개국)

- 추가국: 세인트루시아, 통가, 투발루, 솔로몬제도, 미얀마, 콩고민주공화국, 말라위, 라이베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제외국: 몬테네그로, 아르메니아, 수리남, 키르기스스탄, 과테말라, 앙골라,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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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10.26(금)

2012년 10월 26일(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허원석 과  장 (☎710-6440)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이경희 연구관 (☎710-6460)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이동형 원장)은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ITU 표준화 활동 협상 기술 및 전문가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12년 10월 30일(화) ~ 31일(수) 양일 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대회의실(B Room, 9층)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ITU연구위원회를 운영·관리하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주관하고 

ITU 전기통신표준국(TSB)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교육에는 ITU-T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의장 이였던 Mr. Gary Fishman을 비롯

한 국내·외 최고의 표준화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ITU 등 국제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의 “경험 및 Know-How를 전수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나라 방송통신 표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제표준화 협상능력 배양이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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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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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Reports

14:10-14:40
Editing and Revising Draft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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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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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CTIVITIES

All of above experiences gave him opportunities to obtain not only deeper and wider 

understanding of practical info-communications technologies but also management skills. 

Furthermore, Dr. Park has extensiv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related experiences in various 

standardization rules and procedures as well as substantial activities which are critically important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role of the ITU-T Chairmanship in the future years.

2004.10 - present    Chairman, ITU-T SG 3 (Int’l Telecom Tariff & Charging) 

2004.05              Chairman, The 9thGSC (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 conference

2003.08 - present    Member of Organization Committee, Int’l IPv6 Forum

2002.04 - present    Manager, W3C Korean Office

1996.10 - 2004.10   Vice Chairman, ITU TSAG (Telecommunication Standandization Advisory Group); 

Chairman, TSAG/WP3 (Electronic Document Handling)

1998.02 - present    Advisory Board Member, ASTAP (APT Standardization Program) 

1998.10            Moderator, Int'l Wireless Communication Informational Session of Asia Oceanic Region 

in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 (Minneapolis, MN,USA)

1991.03 - 1993.07    Secretariat, ISO/IEC JTCl SC21 Korean Committe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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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일반 현황

 o 근거 법령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6항제6호*

 

 

 o 조직 현황  

  - 운영위원회 : 당연직 위원 4명(국립전파연구원장[위원장], 연구단장 3명) 

및 위촉직 위원 11명(KCC 4명, RRA 2명, ETRI 2명, 학계 3명)

  - 연 구 위 원 : 총 454명(R 173명, T 247명, D 34명)

주요 구성

 o 한국ITU연구위원회는 전파통신(ITU-R), 전기통신표준화(ITU-T) 및 

전기통신개발(ITU-D) 분야별 각계의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 연구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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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11.18.(일)

2012년 11월 18일(일)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통신녹색기술팀 김정기 팀장  (☎750-2190) 

                        방송통신녹색기술팀 조정득 사무관(☎750-2195)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허원석 과장  (☎710-6440)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이경희 연구관(☎710-646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전기통신분야 최고 공식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12)에 

이동형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을 수석대표로 산․학․연․관의 전문가 

30여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한다."고 밝혔다.

※ WTSA: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이달 20일부터 열흘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세계전기

통신표준화총회(WTSA-12)는 ICT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기업 

및 국가 간의 표준특허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100여 개 국에서 1,0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기통신분야

(ITU-T)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매 4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총회에서는 

ITU-T 표준연구반 조직관리, 표준연구반 프로그램 및 작업결과물(표준안) 

승인, ITU결의 및 권고 제․개정, 연구반(SG) 및 자문반(TSAG) 활동을 

수행할 의장단 선출 등 향후 4년간의 ITU-T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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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될 예정이다.

※ SG: Study Group,  TSAG: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우리 대표단은 금번 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ICT 기술의 활용

방안 및 한글자판의 국제표준화 등을 제안하고, 표준화 관련 주요의제에 

적극 대응함과 아울러, 국내 민관 공동연구결과인 “ICT 기술을 활용한 사회

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방법”이 ITU 공식보고서로 채택됨에 따라 총회

현장에서 이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ITU-T 분야별 국제표준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연구반(SG) 및 자문반(TSAG)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국가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사전 등록한 11개 분과별 

의장단 후보자 중 최소한 현재 수준의 의장단(9석)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2014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ITU 

전권위원회에 대한 국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방통위 라봉하 융합정책관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과 우리 제안기술들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개도국과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글로벌 ICT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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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12) 참가 계획

개 요

  o ITU 표준화총회(WTSA-12)에 산 학 연관 전문가로 대표단을 구성 

참가하여 주요 의제 대응 및 의장단 진출 등 추진

<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12) 개요 >

 o 행사명 :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o 주  최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o 임  무 : ITU-T 표준연구반 조직 관리, 표준연구반 프로그램 승인, ITU-T 결의 제

개정, 작업결과물(표준안)에 대한 승인 등 (ITU 협약 제13조 및 20조)

  * 매4년 개최되며, 100여개 ITU 회원국 및 민간 회원사 등 1,000여명 참석

참가계획

  o 기  간 : 2012. 11. 20(화) ~ 11. 29(목), 10일간

  o 장  소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World Trade Center

  o 대표단 : 방통위, RRL, TTA, ETRI 등 11개 기관 34명(붙임참조)

               * 국립전파연구원장(수석), 녹색기술팀장(교체수석)

주요활동

  o (의제 대응) 한글자판 표준의 국제표준화 제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ICT 기술의 활용방안 제안 등 주요의제 대응

     ※ 국내 민‧관 공동연구결과인 “ICT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온실가스 감축효

과 산정방법”이 ITU공식보고서로 채택되어 WTSA-12 현장 배포 예정

  o (의장단 진출) 의장단 11석(의장3, 부의장8) 후보 등록 및 다수 의장

단 보유국 수성 목표로 득표활동 전개(현재 9석으로 4위)

  o (전권위 홍보) ITU전권위원회(부산) 개최 안내 및 홍보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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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WTSA-12 한국대표단 구성(11개 기관 34명)

소   속 직  위 성  명 주요 역할 비  고

방송통신

위 원 회

(국립전파

연 구 원)

고위공무원 이동형 o 한국 대표단의 활동기획 및 조정 수석대표

기술서기관 김정기 o  ITU-T 표준화 정책 결정 교체수석

기술서기관 허원석 o 수석대표 보좌 및 의장단 선거 대응 교체수석

서기관 이도규 o 수석대표 보좌 및 전권회의 홍보

공업연구관 정삼영 o 기후변화 이슈 대응

공업연구관 이경희 o 수석대표 보조 및 대응 총괄

방송통신주사 진상환 o ITU-T 표준화 이슈 대응

공업연구사 성주영 o 연구반 별 주요 이슈 대응

공업연구사 김봉석 o E.161 결의 제정 대응

방송통신서기 이종일 o 연구반 별 주요 이슈 대응

- 조단우 o 전권회의(PP-14) 홍보 PP 준비팀

- 엄진우 o 전권회의(PP-14) 홍보 PP 준비팀

제네바대표부 1등 서기관 이진수 o 수석대표 보좌 및 의장단 선거 대응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협회장 이근협 o WTSA/GSS 관련 국제 표준화 협력

본부장 위규진 o GSS 및 개도국 이슈 총괄

단장 이근구 o ITU C&I 이슈

부장 박정식 o ITU 작업방법 이슈

부장 김영화 o ITU 사이버보안 이슈 등

선임 백종현 o C&I 이슈, 대표단 지원 등

선임 오흥룡 o ITU 사이버보안 이슈 등

사원 이민아 o ITU-T 차기 회기 예산 등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연구위원 박기식 o TSAG 의장 후보 및 기후변화 이슈 대응

센터장 함진호 o 기후변화 이슈 대응

연구위원 이병남 o 부의장 후보 및 작업방법 이슈

팀장 김형준 o 미래인터넷, JCA-IoT 이슈

팀장 강신각 o SG11 부의장 후보

책임 류정동 o SG16 부의장 후보 및 MPLS 이슈 대응

KISDI 연구원 김애연 o 개도국 이슈, WSIS 이행 점검

KAIST 연구위원 이재섭 o WTSA-12 COM3 부의장 및 SG13 의장 후보

한국외대 교수 정성호 o SG16 부의장 후보

순천향대 교수 염흥열 o SG17 부의장 후보

나래텔레콤 연구위원 이홍림 o 전권회의 결의, 개도국 이슈 등

부산시 사무관 신영식 o 전권회의(PP-14) 홍보 PP 준비

벡스코 컨벤션팀 박종혁 o 전권회의(PP-14) 홍보 PP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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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SA-12 조직

 o 총회, 5개 위원회로 구성, 총회와 COM 1은 개최국이 의장직 수행

  - 5개의 COM은 ITU의 6개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

어, 스페인어, 중국어) 대표로 부의장 구성

 ※ 의장단관련 ITU 기본원칙 : 지역안배 및 개도국의 참여를 독려하며, 전 회의기간 동안 참여

한·중·일 의장단 후보 출마 현황

구     분
후 보 국

비  고
의 장 부의장

SG2(번호,망관리) 한국, 중국 안근영 (국립전파연구원)

SG3(과금,회계) 일본 한국 이병남 (ETRI)

SG3 RG(지역그룹) 한국 일본 이병남 (ETRI)

SG5(환경,기후변화) 한국, 중국 정삼영(국립전파연구원)

SG9(광대역 케이블등) 중국, 일본 -

SG11(신호방식) 중국 한국, 일본 강신각(ETRI)

SG12(성능,품질) 한국, 중국, 일본 김형수 (KT)

SG13(미래네트워크) 한국 중국, 일본 이재섭 (KAIST)

SG15(광통신 등) 한국, 중국, 일본 류정동 (ETRI)

SG16(멀티미디어) 일본 한국, 중국 정성호 (한국외국어대학교)

SG17(정보보안) 한국, 중국, 일본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TSAG 한국 중국, 일본 박기식 (ETRI)

※ 밑줄은 연임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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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오전(9:30 ~ 12:30) 오후(14:30 ~ 17:30) 오후(18:00 ~ )

11.19.(月)
Global Standardization Symposium(세계표준화심포지움)

Informal HoD Meeting

11.20.(火)

09:30 - HoD meeting

14:30 - PL (2) 18:00 - 제1위원회11:00 - Opening

11:30 - PL (1)

11.21.(水) 제2위원회, 제4위원회 제3위원회

11.22.(木) 제4위원회 제3위원회

11.23.(金) 제4위원회
14:30 - HoD meeting

18:00 - 제1위원회
16:00 - PL (3)

11.26.(月) 제3위원회 제4위원회

11.27.(火)
제2위원회, 제3위원회,

제5위원회

제4위원회, 
제5위원회

16:30 - HoD meeting

11.28.(水) PL (4), 제5위원회 PL (5)

11.29.(木) PL (6) PL (7), 폐회식

o Plenary meeting : 종합회의
o 제1위원회 : 운영위원회
o 제2위원회 : 예산 조정위원회
o 제3위원회 : ITU-T 작업 방법위원회

o 제3위원회 : ITU-T 작업방법위원회
o 제4위원회 : 작업프로그램 및 구조위원회
o 제5위원회 : 편집위원회

 ※ 총회 관련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추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WTSA-12 프로그램

< WTSA-12 프로그램 >

 회의진행 및 의결방식

 o 작업계획의 준비, WTSA-12 의장단 지명 및 운영 논의를 위해 수석

대표 회의 개최

 o 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서를 본 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o 의결 안건은 참여국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할 경우 가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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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제

 o ITU-T 연구반 및 의장단 선출

  - 차기 4년의 연구회기(‘13~16) 동안 연구반 활동을 이끌어 갈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

  - 우리나라는 의장 3석, 부의장 8석 등 11명이 입후보*(현재 의장3석, 

부의장 6석)

    * 의장 후보 : SG 13(연임), SG3관련 지역그룹(연임), TSAG(신규)

     부의장 후보 : 신규(SG2, SG3, SG5, SG11, SG15), 연임(SG12, SG16, SG17)

 o 한글자판 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 

  - 이동통신기기 문자판 입력방식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권고 E.161

에 한글자판 추가 개정 제안 (현재 영어만 되어 있음)

 o 정보통신 기술과 기후변화 결의 73 (개정)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ICT와 ITU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연구하고,  

모든 연구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 등 결의

 o ICT기기의 적합성 및 상호 운용성 시험, 개발도상국 지원, 미래의 

ITU 마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결의 76 (개정)

  - ITU-T 권고에 의해 개발된 ICT기기의 적합성과 상호운용성 확보 

및 개도국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

  - 2008년 WTSA에서 결의로 채택된 이후, 적합성 DB구축문제 등의 

필요성 및 실효성에 있어 개도국의 요구와 선진국이나 산업계의 

비용부담으로 금번 WTSA에서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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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11.30(금)

2012년 11월 30일(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통신녹색기술팀 김정기 팀장  (☎750-2190) 

                        방송통신녹색기술팀 조정득 사무관(☎750-2195)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허원석 과장  (☎710-6440)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이경희 연구관(☎710-646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지난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ITU 국제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12)

에서 ITU-T의 연구반 의장 2석 및 부의장 8석 등 총 10석의 의장단을 

확보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의 선도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WTSA :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 ITU-T 의장단 진출 현황 〉

 
  이번 총회에는 106개국 천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ITU-T 연구

반의 의장단 선출을 비롯하여 차기 연구회기(2013~2016) 동안의 전기

통신 표준화 활동을 위한 ITU-T 절차에 관한 규정 등 49개의 결의 개정, 

ITU-T 작업방법 내 협력강화 등 11개 신규결의 제정, 10개 연구반 

사이의 업무조정 등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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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 대표단은 한글자판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기존 

라틴 알파벳 문자 전화기 키패드 표준(E.161) 외에 각 국의 다른 

문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사이버 침해대응을 위한 국

가 간, 지역 간 조정된 활동을 요구하고 신규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

한 표준 등을 제안하여 총회에서 향후 개발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한․중․일이 공조하여 인터넷의 백본망 등

에서의 대량의 트래픽 처리를 고속으로 처리 및 관리하기 위한 인터넷 

IP 트래픽 등의 제어기술(MPLS)을 표준으로 제정하였고, 소프트웨어

정의네트워킹(SDN) 표준화를 촉구하는 결의를 이끌어 내었다.

   동 결의에 따라 ITU를 중심으로 SDN의 요소 기술에 관한 표준 개

발이 가속화되게 되었으며, 미래 통신망에 대한 한국의 선도적 표준화 

노력의 결실이 예상된다.

※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 인터넷상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차세대 스마트 인터넷기술

  한국대표단 수석대표인 이동형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금번 세계전기

통신표준화총회에서 한국이 회원국 중 최다인 10석의 의장단을 확보함

으로써 우수한 우리의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는데 유리한 위치를 확보

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하였다.  끝.

붙임 1 : 의장단 약력

붙임 2 : MPLS-TP 표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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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인터넷이 일반 전기통신망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난 뒤 ‘08년도부터 인터넷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ETF와 전기통신망을 담당하고 있는 ITU-T SG15(광

전송 및 접속망)가 협력그룹(JWT)을 통한 MPLS-TP에 대한 표준개발을 시작

 ○ MPLS-TP 관련 장비 및 서비스 등의 운용관리 부분의 기반 솔루션의 방법이 충돌하

면서 표준화 이해 당사자 국가의 기술 적용 및 장비 준비여부에 따른 나라별 입장이 

이원화되었고, APT WTSA-12 대응준비회의에서 이에 대한 공동의견을 준비

□ 주요경과

○ 2005년 : ITU-T SG15에서 IETF의 연결 지향적 패킷 전송망의 MPLS 전송망을 

활용한 OAM(운용유지보수) 및 보호 기능을 첨가한 T-MPLS 표준화 시작

○ 2007년 : T-MPLS 망이 기존 MPLS망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주춤

○ 2008년 : ITU-T SG15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ETF와 ITU-T가 기존 MPLS 아

키텍처에 부합하는 패킷 전송 기술로서 MPLS-TP란 이름의 표준을 공

동 개발하기로 합의하면서 JWT를 구성하여 진행

○ 2010년 : MPLS-TP OAM 부분에서 장비 제조업체 및 망운용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IETF 및 ITU-T 전송망 OAM 등 표준화 대립

○ 2011년 : ITU-T 와 IETF 사이의 기술적 논쟁에 이어 정치적 분쟁의 결과 ITU-T 기

반의 G.8113.1 표준(안)과 IETF 기반의 G.8113.2 표준(안)으로 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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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입장

○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시스코 및 주니퍼 등 자국내 기술네트워킹 

솔루션을 세계적으로 선점하여 대부분의 인터넷 전송망 시장을 장악하면

서 IETF 기반의 MPLS-TP(G.8113.2)의 표준을 주장

   - Toolkit 중심으로 고쳤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 및 기존 전송망 검증작

업이 완료되지 않은 단점을 보유

○ (중국, 일본, 한국, 이탈리아 등) 화웨이, 코위버 및 ETRI 등 후발네

트워크 솔루션 업체들의 국가들은 ITU-T의 전통적인 전송망의 체계에 

MPLS-TP(G.8113.1)의 표준을 개발하여 시장점유 시도

   - 실제 망운용을 통해 검증된 이더넷 OAM(Y.1731) 기반은 사용자의 

편리성과 전송망 시장접근이 용이한 장점을 보유

□ 국내검토의견 및 대응결과

○ 국내ICT관련 산업은 인터넷망 등의 기반 전송망의 패킷 서비스 및 연결 

지향적 전송기능 요구가 증대 되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MPLS-TP 필요

○ 현재 대부분의 국내 네트워크 기반은 IETF의 솔루션 장비들이 들어와 있

으나, 신규 서비스 증가로 SKT 모바일 등 소수 백홀망에 G.8113.1 기술이 일

부 적용되어 사용 중

○ 금년도 ITU-T SG15(9.10∼22)회의에서 IETF 쪽의 지지국가들도 G.8113.2의 

표준을 G.8113.1 과 더불어 WTSA-12에 함께 상정에 합의

○ 전략적으로 중국이 “MPLS-TP 표준화 촉진과 관련 권고안(G.8113.1) 승인을 

촉구”하는 APT 공동(안)을 만들었고,  한·중·일이 공조하여 복수표준 성공

○ ETRI 및 국내 전달망 장비 업체는 ITU-T 기반 OAM 및 보호절체 기술에 대

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기술 확보 및 개발 중으로 기존 Cisco, Juniper 중

심의 패킷 통신 장비 시장에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이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는 국제 표준 기반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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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11.30.(금)

2012년 12월 3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이태희 과장(☎750-2510)

       통신정책기획과 김민표 서기관(☎750-2511) ulabba@kcc.go.kr

                          천지현 사무관(☎750-2514) jh1000@kcc.go.kr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계철 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이 국가간 

전화요금의 과금 및 정산 등 통신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국제

전기통신규칙 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WCIT :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ITRs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월 일부터 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에서는 지난 년에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는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각국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개 회원국에서 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한국은 

방송통신위원회 김충식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 학 연 관의

전문가 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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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통신규칙 은 전기통신 업무를 제공하고 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통신망 및 서비스의 관리 통신요금의 과금 및 국가 간의

정산 서비스의 중단 특별협정 등에 대한 일반 원칙을 다루고 있다

이번 에서는 년 규칙제정 이후 통신시장 상황의 변화 및 

기술적 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제이중과세 방지 모바일 로밍 및 번호오용

방지 발신자 번호 표시 의무화 등의 개정 요구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며

특히 정보보호 인터넷 트래픽 관리 등 인터넷분야를 규제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각국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회의기간 동안 미국 의 줄리어스 제나카우스키

위원장 의 하마둔 뚜레 사무

총장 등과 개별면담을 갖고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 관련 협력

방안 및 년 전권회의 개최 관련 협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며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통신

사업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국과 협력

하는 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월부터 통신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 등

전문가 여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안이 국내 통신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통신사업자의 국제역무 관행

과의 부합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며 지난 월에는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입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붙 임 :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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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요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참고]

□ 내용 및 목적 

 o 전기통신 업무를 제공‧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전송수단, 

과금과 요금 정산 등에 대한 일반 원칙과 규정

 o 전기통신시설의 범세계적인 운용과 호환성을 촉진하고, 국제전기통신의 

효율성 및 조화적 발전과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용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 

□ 국제법적 지위

 o ITU 헌장‧협약을 보완하는 업무규칙(Administrative Regulation)

  ※ ITU의 업무규칙 : 전파규칙(Radio Regulation),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o 국제법상 조약(Treaty) 수준의 법적 지위 인정

□ 적용범위

 o 회원국의 전기통신 분야를 자국의 사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권한 인정 

 o 회원국이 국내법에 의거 자국의 영토내에서 운용되고 공중에게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타 국제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토록 

유도하는 주관청, 공인운용기관(ROA), 사기업이 적용대상임 

 o 공중에게 제공되는 모든 국제전기통신서비스로, 전송수단 불문

□ 주요 이력

 o WATTC(멜버른, 1988) : ITRs 제정

    ※ WATTC : World Administrative Telegraph and Telephone Conference  

 o 2006년 전권회의(안탈랴, 2006) : WCIT-12 개최와 ITRs 조문에 대한 검토 결의 

 o 2009년 이사회 : WCIT 개최를 위한 이사회 작업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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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 개요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 

 o 회의명 : 2012년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

 o 기  간 : 2012. 12. 3(월) ~ 12. 14(금)

 o 장  소 :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o 참가자 : ITU 회원국 대표 및 전기통신 관계자 등 약 1,700여명

 o 주요의제

  - 과금(charging) 및 정산(accounting) 관련 규정

  - 국제통신서비스의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방지

  - 국제(모바일) 로밍(International (Mobile) roaming)

  - 번호 오용(Number Misuse) 및 발신자 번호표시(Calling Party Delivery)

  - 네트워크 및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포함)

  - 국제 인터넷 트래픽 관리

  - ITRs의 규제범위(공인 운용기관 vs. 운용기관)

  - ITR에서 참조하는 ITU-T 권고의 속성

  -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정의

  - 기타 사항(해상전기통신, 스팸 등)

   ※ WCIT은 운영·재정 등 5개 위원회와 그 산하에 요금․정산 및 특별협정을 검토하는 

작업반과 나머지 조항을 검토하는 작업반 두개로 구성

< WCIT-12 구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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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12.14.(금)

2012년 12월 16일(일)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이태희 과장(☎750-2510)

       통신정책기획과 김민표 서기관(☎750-2511) ulabba@kcc.go.kr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최된 국

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국제로밍요금 

투명성 보장과 발신자 번호표기 노력 등을 위한 신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988년 ITRs 규칙 제정 이후 자유화, 민

영화된 통신시장 환경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선 서비스 품질제고 및 국제 요금 정산 등 통신관련 개정사항은 

회원국간에 큰 이견 없이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과금 및 정산은 

상업적 협정으로 해결 로밍요금 정보 제공 경쟁을 통한 로밍 요금 

인하 유도 발신자 번호전달 노력 등을 규정하였고 트래픽관리(망중

립성) 관련 조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유보하였다.

인터넷과 관련된 의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차이로 각자 의견

을 반영하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제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인정하였고 는 콘텐츠 관련 사항을 다루지 않는

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의 적용 범위를 로 확대하지 않

고 현행 으로 유지하였다

또한 보안 및 스팸관련 사항은 회원국이 네트워크 보안 보장과 스팸

방지에 적극 노력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담아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ITRs의 규제 대상을 기존 공인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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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허가운영기관( Authorized Operating Agency)으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이번 에서는 본문 규칙 개정 이외 개도국 및 도서국들

의 국제 광대역망 접속지원 국제 긴급서비스 번호 통일 노력 인터

넷 성장 가능 환경조성 노력 의 정기적 개정 노력 국제전기

통신 트래픽 착신 및 교환의 정산 노력 등에 관한 개의 결의문도 

채택되었다

특히 의 정기적 개정 노력 결의문은 개정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을 년 부산 전권회의에서 논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터넷

성장 가능 환경조성 노력 결의문은 의 권한 내에서 국제 인터넷 관

련 기술을 개발하고 공공이슈에 대해 회원국 개별 입장에서 최선의 노

력을 다한다는 선언적 내용과 사무총장은 인터넷에 대해 다양한 이

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광대역통신 개발에 있어 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WCIT-12 회의는 인터넷 이슈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 입장차이로 ITRs 개정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

어내지 못한 채 막을 내리는 아쉬움을 남겼다. WCIT-12 회의의 마지막 

날이었던 12월 14일, 이번회의에 참석한 개국 중 개국이 개정

안에 최종 서명하였으며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20여개 국가는 인

터넷 관련 이슈는 ITU에서 다뤄질 사항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최종서명에 

불참하였다. 그 외 국가들은 추후 서명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서명에 참여하였다.

금번 개정 내용이 국내법이나 국익에 배치되는 내용이 없으며 인터넷

논의가 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년 부산 전권회의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년 전권회의 의장국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WCIT-12 폐회식에서 한국은 인터넷 이슈가 ITU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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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OECD,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ICANN 등 가능한 모든 국제기구

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번에 다루지 못한 

인터넷 이슈들을 2013년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해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끝. 

<참고> 개정 ITR 전문: http://www.itu.int/en/wcit-12/Documents/final-acts-wcit-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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